
처음부터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들의 소위 “미성년화” 사역은 아무

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대공황이후 

희망보다는 경쟁과 긴축이라는 긴

장감이 지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신앙이나 

그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했다. 즉각

적인 효과나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소년들이 미

국 사회의 희망이자 개혁의 선봉이 

되도록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제시

한 것이다.

1930-1950년대 미국 사회가 겪

은 외부적 충격은 상당했다. 

대공황, 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의 시작은 정치가들이나 목회

자 그리고 부모들로 하여금 과연 미

국이 생존할 수 있으며, 미국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는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

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을 수 없었

고 레닌이나 스탈린의 가르침을 너

무 용이하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조

종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

아가고 있었다. 

여기에 1940년대부터 동일한 음

악과 브랜드 그리고 문화적 신념들

을 공유하는 “십대”가 출현하게 됐

다. 대공황과 전쟁의 상흔은 이들에

게 성장을 본질적으로 혐오하는 이

른바 사춘기에 머무르게 하는 성장 

혐오증을 만들게 했다. 성년이 돼 

사회로 나가기보다는 아이와 같은 

상태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

극적인 세계관이 전반적으로 지배

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

우리는 어른들처럼 인생을 심각하

게 사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서두

르지 않고 싶다”, “우리는 우리식대

로 살고 싶다”는 정서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주류교단은 제일 먼저 이러한 정

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역에 착수했

다. 감리교회는 젊은이들이 정치적

인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추

정해 전국적인 행사나 총회에 이들

을 동원시켜 인종 분리나 진보적

인 정치적 쟁점에 나서게 만들었다

(the Methodist Youth Dept.).

아프리칸 아메리칸 침례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어른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인종분리 정

책을 비판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주류교단, 흑인교회 그리

고 가톨릭 진영의 서툰 접근에 비

해서, 백인 복음주의 진영은 ‘미성

년화’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어른들

의 정서를 혐오했던 당시 십대들을 

이해해 예배나 교육을 십대들의 취

향으로 과감하게 변용시켰기 때문

이다.  따라서 토요일 저녁 교회 강

당이나 실내 체육관에서 생방송으

로 진행되는 라디오 쇼나 당시 유행

하는 밴드 스타일의 예배, 예배 도

중 짤막하지만 힘 있는 간증의 도

입, 그리고 간결하지만 열정적인 설

교로 애국심과 경건을 동시에 강조

하게 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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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패역해가는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오는 세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

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

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

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15)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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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2면

패스터스닷컴, 교인 영적성장에 중요한 이유 소개

영적 성장의 길라잡이 소그룹!

1.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어울릴지를 배우는 교실

소그룹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감하는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법을 배

우게 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 지속적인 정규모임을 통해서만 불완전한 신자들이 진정한 교

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엡4:16, 롬12:4-5, 골2:19, 고전12:25).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

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

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3:16).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 보여주길 원하신다. 

 

2. 영적 근육을 발달

여러분이 만약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고 수동적인 방관자로 신앙생

활을 한다면 절대 성숙할 수 없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

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

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

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6).

신약성경에는 50번이 넘게 “서로”라는 말이 나온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

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

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

고 다른 성숙한 일을 하라고 명령 받았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가족

의 일원이 되길 원하시면 이같이 해야 한다. 

 

3.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

만약 소그룹 모임에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서로 다른 

배경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는 그리스

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7).

4.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소그룹을 하셨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

수님의 손과 발이요 눈이며 심장이다. 

 <2면으로 계속>

모든 세대 어우르는 교회공동체 건설 
CT, 버글러 교수의 미국교회 진단-기독교 미성년화 현상 대안 제시

십대들이 좋아하는 경배찬양, 예수와 사랑에 빠진 감정, “예수님이 나

를 사랑해요”라고 찍힌 티셔츠와 청바지, 영적 빈곤을 찾아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신앙에 입각한 정치적 활동, 구도자를 찾기 위한 선교…

이 모든 것들은 70년 전, 청소년 전문 단체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다가서

기 위해 시행했던 혁신적인 방법들로 현재는 바로 미국 교회공동체에서 공

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세대들에게 통용

되는 영적 훈련이나 지침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결

국 미국 기독교는 장년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이나 노련함이 결여된 “미성

년화”(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상태로, 충분하게 어

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헌팅턴대학에서 12년 동안 ‘유스 미니스트리’를 가르치고 있는 토마스 

E. 버그러(Thomas E. Bergler) 교수는 지난 75년 동안 미국내 청소년 단

체들의 사역과 프로그램이 미국 교회 전통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

다고 진단한다. 즉 흑인 교회, 복음주의, 주류교단 그리고 로만가톨릭 등

이 YFC(Youth For Christ)나 Young Life들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그러는 바로 ‘미성년화’는 영

적 미성숙, 소비주의, 자기중심 신앙 그리고 “기분만 좋으면 만사형통”식의 

신앙 유형을 만들어 미국 기독교가 진정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미성년화를 세심하게 다듬어 

성년기로 나아가는 법은 신학적 진단과 더불어 교회 현장에서 다세대 교

회공동체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When Are We Going to Grow Up?: 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미국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청년사역의 성년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교

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주원인이 됐다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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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실력 있는 리더를 요구한

다.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야 리

더로서의 권위가 선다. 영적 리더에

게도 실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실력에 앞서 사랑이 있

어야 한다. 사랑 없는 리더는 잔혹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레닌이나 히틀러도 대

단한 독서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 물론 남

보다 앞서기 위해 책을 많이 읽겠다

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리더의 권위를 가지려면 책을 

읽는 동기가 중요하다. 

리처드 포스터는 책을 읽고 학습

하는 것을 하나의 영적 훈련으로 여

겼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일

반적인 목적을 넘어 ‘하나님을 갈망

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한다. 이런 

동기 없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얻는 지식과 정보는 경건의 자료로 

활용되기보다 교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서의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갖

게 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누가 우

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며 그 사람

에게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알아

야 한다. 

2.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산 위에 올라가 세상을 보듯이 독

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나온 길

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

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준

다. 

3.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을 넓

혀준다. 

많은 독서가 반드시 진정한 리더

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쌓은 지식과 정보는 어떤 상

황에서도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

휘하게 한다.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

과 변론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경험이 풍부했던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의 독서량이 많았음을 시

사한다. 

4. 독서하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은 하나같이 독

서광이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험

실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피난처는 디트로이트 도서관

이었다. 나는 맨 아래 첫째 칸부터 

맨 위 마지막 칸까지 다 읽었다. 그

것도 모자라서 문고판 백과사전을 

다 읽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공립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

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

빠도 매일 한 시간씩, 주말에는 두

세 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했다. 알

려진 대로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독

서광이다. 그 바쁜 선거운동 유세기

간 동안에도 신문과 책을 항상 가

까이 했다. 

전쟁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었던 나폴레옹이나 기나긴 전도

여행 중에 말 위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던 존 웨슬리의 일화는 유명하

다. “물론 책을 읽는다고 모두 지도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리더

는 책벌레임에 틀림없다”고 해리 트

루먼 대통령은 말했다. 

5. 리더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리더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에

이브라함 링컨은 스토 부인이 쓴 “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의 영

향으로 노예제도에 대해 반대의 기

치를 더욱 높였으며, 현 미국의 오바

마 대통령은 정체성을 고민하던 청

소년 시절에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을 고발하는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

서 위안과 성찰을 얻었고, 마틴 루

터 킹 목사 전기인 “파팅 더 워터

스”(Parting the Waters)를 애독함

으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잉태하

게 했다. 

<1면에서 계속>

5.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도

와준다

유혹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는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바른 길에

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

라”(히3:13).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말

은 크리스천의 용어가 아니다. 우리

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도록 명령 받

은 사람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며 연약한 상태라

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성도의 교

제를 나누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

임이다. 

 

6. 예수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필

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

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

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임에서 독

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사역”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

능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라”(고전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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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유사 이래 인류는 나와 너를 구분

하는데 익숙하다. 소유의 개념을 따

라 내것 네것을 구분하고, 관계의 원

근을 따라 내편과 네편을 구분한다. 

유사 동일한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특정한 성향을 따라 복

잡다단하게 엮이기도 한다. 그중 산

업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영역에서 부단하게 오르내리

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보수

와 진보의 구분일 것이다.   

현존 상태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는 개혁적 

의지가 강한 측을 진보라 한다면, 현재 상태로도 큰 문제는 없으며 필

요하다면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측을 보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대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자세에 따라 보수와 진보

로 나눠 불리는 것이며, 당시 사회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옳고 어

느 한 쪽은 그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경제 

구조 및 정책, 국제무역에 대한 이해, 정치제도, 정권의 집권 유무, 북

한에 대한 이해 및 접근 자세, 언론의 논지 방향, 복지나 교육 정책, 인

권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면서 양자는 마치 상극 관계

처럼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문제는 아니다. 자기 정

체성의 문제이다. 어느 나라에 보수가 바람직하다면, 어느 나라에서

는 진보가 더 유익하기도 할 것이다. 동일 사회에서도 어느 시기에

는 보수가 기여했다면 어느 때에는 진보가 사회를 이끌기도 할 것이

다. 동일인이라해도 정치나 경제에 대하여 진보인 사람이 교육과 가

정에 대하여 보수일 수 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정리 추구하는 입

장이 있는데, 사회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 이름 짓기를 즐겨한다. 하

지만 획일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선을 긋고, 어느 한쪽을 숭배하거나 

어느 한쪽을 정죄한다면 사회의 건강성 유지는 어렵다. 보수와 진보

는 생각의 차이이지, 서로 필요치 않은 배타적 상대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 놓고 공격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사상적 근거는 더

더욱 아니다. 한 마디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표가 너와 나를 서로 격리시키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

라는 말이다. 

교회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 사회 참여 자세와 정도에 따라 그렇

게 구분하기도 하며, 신학의 학문성이나 성향에 따라 스스로 어느 쪽

을 자처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어느 것이 보

수이며 어느 것이 진보인지, 왜 그렇게 구분되어왔는지, 한국 사회나 

한국교회에 대한 보수 교회와 진보 교회의 공과는 어떠한지 논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수 혹은 진보, 어느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든 이

것은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이고 혹은 목회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그 성향이 어떻든 교회는 서로 등 돌리고 딴소리하기에는 너무

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몸이라는 것이다. 자칫 한국

적 상황에서 이해되는 보수나 진보를 경직되게 선 긋다가 한 몸의 살

을 도려내는 무지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

엘은 중다한 잡족과 함께 나왔고 하나님은 늘 나그네, 고아, 과부, 종, 

이방사람들이 이스라엘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

다. 이런 시각에서 복음과 교회를 이해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남자나 여자, 종과 자유인 등의 구분이 무너

졌다고 선언하였다. 아직 사회에 남아 있는 현실적인 구분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구분이 아니라는 값진 선언을 결코 잊지 말

아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타내주어야 할 사회

적 축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해묵은 보수 진보 논쟁에 불

을 붙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구분으로든지 그리스도인은 

서로 나뉘면 안되고, 교회는 유기적 지체의식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마침 금년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 성공이라는 사회적 생태 본능의 경쟁심리가 목회적 

다양성을 비집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보수 진보를 넘어선 하나됨

시론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리더십저널, 휴가철 리더십 확장위한 독서의 유익함 소개

독서 동기, 지식/정보 얻는 목적 넘어 영적훈련에 둬야 

더 나은 삶⋅관점변화⋅영역확대⋅사역에 결정적 역할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리더는 독서를 통

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창조의 길을 발견할 뿐만 아

니라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

는다. 워런 버핏은 지혜를 구하는 한 독자의 요청에 “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라고 조언했다. 빌 게

이츠는 매년 일주일 이상 별장으로 내려가 독서와 사

색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습관이 있다. 리

더가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은 그만큼 중요하다.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고 사역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 책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시공간을 초월해 창조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행위이다. 독서법의 대가인 

애들러 모티머는 “곁에 있는 교사와 곁에 없는 교사”

에 대해 언급하면서, 옆에 교사가 있으면 혼자서 생각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책은 스스로 분석하고 

사고한 만큼 답을 얻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계속 배우

고 깨달아가려면 책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법을 익

혀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빌리 그래함 목사가 복음 전도자

로 명성을 얻게 돤 것도 바로 YFC 

집회에서 “십대들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이 바로 이들이 예수

를 알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식으

로 부흥집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Young Life 사역을 시작한 짐 레이

번(Jim Rayburn) 역시 빌리 그래

함 목사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영

접한다는 것은 십대들이 누리는 문

화적 혜택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

다”는 식으로 청소년 사역의 철학

을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들

의 이러한 절충은 곧바로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효과적인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YFC는 

청소년에게 “몸의 순결”을 강조하

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시대상에서 

십대들이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동기가 됐다. 결국 전국적인 규

모로 세상 문화로부터 크리스천다

운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

과 따름이 크리스천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다. 한마디로, 엘비스 

프리스리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예

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흥분되는 일이라는 식

의 정서가 십대들을 붙잡게 된 것

이다. 

결국 십대들은 예수를 안다는 것

을 바로 예수와 사랑에 빠져 최고

의 낭만과 흥분을 느끼는 것과 동

일하다는 식으로, 신앙을 변용시켰

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십대들은 

자신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즉 엘

비스나 유명 연예인, 운동 스타에 

빠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를 슈퍼스타로만 받아들였다는 점

이다.

1978년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는 절대로 쇠퇴할 

수 없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는 

1924년 사회학자들(Robert, Helen 

Lyden)이 밝힌 예상, 즉 기독교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쇠퇴를 보여

준다는 연구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

이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교

회에 가는 이유가 이제는 “습관”에

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전문사역단체

들과 ‘미성년화’는 크리스천의 삶을 

개인적인 감정적인 충만함을 누리

는 것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전통, 습관이나 사회적 

압력이 아닌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

리기 위해 교회로 가게 된 것이다. 

현재 대형교회를 이룬 담임목사

들은 이 당시 청소년 사역을 담당

했었다. 실제로, 윌로우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 역시 청소년 사역 당

시부터 구도자 예배와 마케팅 프로

그램을 사용했다. 결국 1950-60년

대 청소년 사역단체들의 성장과 함

께 1970년대 백인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은 빠른 찬양과 함께 엔터테인

적인 예배 형식을 공유했기 때문이

다. 한마디로 YFC나 Young Life의 

성장은 백인 복음주의 교회 성장의 

전조였다. 그러나 ‘미성년화’된 기

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인가?

‘개인적으로 예수와 만났다’는 감

정적 충만함, 스트레스 해결 그리고 

경배 찬양에 심취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조우

에서 얻어지는 현상들에 2%가 부

족하다. 신앙, 구원, 죄라는 언어들

보다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감

정만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

르는 제자도를 구현하기에는 너무

나 멀다. 십대들은 하나님이 마치 

천사처럼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챙

겨주시는 신이지만 실제로 자신들

의 삶 중앙에는 하나님이 없다. 

현재 미국교회의 모든 세대들은 

사춘기적 나르시스 신드롬(ado-

lescent narcissism)에 빠져있고 이

것이야말로 온전한 영성이라고 믿

고 있다. 교회와 같은 종교적 기관

들은 나쁜 것이고,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미성년화’는 미

국의 기독교를 다시 활발하게 개화

시켰지만 감당해야할 희생은 너무 

크다. 바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

이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버글러 교수는 지역사

회 교회공동체들이 십대나 청년들

에게만 집중되는 예배 형식이나 프

로그램에서 벗어나 ‘세대간(inter-

generational)’ 예배나 사역으로 돌

아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공

동체 건설이 바로 ‘미성년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이

다. 각 세대에 속한 사람들 즉 노인

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

고, 장년들은 가족들을 돌보며, 청

소년들은 이들로부터 배워 그리스

도의 인격만큼 성숙에 이르러야 한

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재천명

해주고 있다(엡5:21-6:4, 골3:18-

4:1, 요일2:12-14).

교회공동체에는 십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

적 여정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버

글러 교수는 다시 상기시켜준다. 바

로 이것이야말로 미국 기독교의 미

성년화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최

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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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믿음과 약의 힘”

“캄보디아 라타나끼리”라는 산지마을에 

한 사람이 영(귀신)의 저주로 병이 들어 죽게 

됐다. 무당을 불러 치료를 해야 하는데 무당

에게 지불해야할 돈이 소 한 마리 값으로 무

려 500불이 넘는다(이 나라의 평균임금을 말

하기 어렵지만 교사월급이 60불에서 130불

이다). 이 돈은 엄청난 돈이다. 병든 사람은 

속몰이라는 소수부족의 사람이다. 그런데 친

척들이 예수를 믿어 무당을 부르지 않고 기

도하고 약을 쓴 결과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같은 부족인들이 무려 80

명이 무당 굿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

로 했다. 예수 믿기로 한 주민들 왈 “우리는 

가난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데, 그러면 우리 토지신이나 물의 신에게 기

도하기 위하여 물소나 닭이나 돼지를 비싼 

돈주고 사야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프놈펜포스트>

2. 넥타이 원조 국가가 
    넥타이 판매금지?

이란을 가보면 넥타이 맨 신사들을 볼 수 

없다. 이란 대통령 아흐네마드도 항상 흰 와

이셔츠에 넥타이가 없다. 넥타이는 미제국주

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17세기 프랑스가 넥타이를 받아들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것이 

전 세계 복장 코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상

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예

외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종교기관에

서는 타락한 서양 문물의 상징인 넥타이 판

매를 금지했다. 

사실 그동안 무함마드 카타미 대통령 시절

에는 큰 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넥타이를 매

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ISNA뉴스에 따르

면 그동안 종교경찰의 지도로 많은 상점이 

넥타이를 판매 금지를 당했지만 제대로 단

속이 된 적이 없어 다시 상점들이 넥타이를 

팔기 시작하자 수요가 계속 늘어났다. 사실 

넥타이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공무원들도 

사적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결혼식에서 신랑

들도 넥타이를 맨다. 넥타이는 지하로 매매

되고 있는데, 걸리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

여 상점이 폐쇄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이 넥타의 원조국가

라는 것이다. 영국 사학자 노엘 말콤에 의

하면 싸사나드 왕조 시절 이란에서 온 크로

아시아 용병이 유럽에 넥타이를 보급했다는 

것이다. 이란사람들은 여름에도 더운 이슬

람 복장을 해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려

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이란 종교경찰들은 

넥타이와 머리스타일을 더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놈펜포스트> 

3. 동남아로 확산되는 종교충돌: 
    심각한 미얀마 사태 

 지난 주 미얀마에서 일어난 불교도들과 

무슬림 간 충돌을 이미 보도했다. 그런데 5

일이 지난 지금(15일)은 사태가 더 심각하

게 발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제 막 민주

주의를 시작하려는 미얀마에 이 충돌은 민

주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2년도에

는 수도 양군에서 두 종교 간의 충돌이 있었

다. 즉 중들이 모스크를 방문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이 사건을 동남아에서 대단히 심각한 일

로 보여진다. 태국 남부는 이미 이슬람 과격

주의자들이 불교도나 공무원 대상의 테러로 

지난 4년 동안 1000명 이상 죽었거니와 공

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남부지역인 파타니 지

역 근무를 기피해 대우를 더 해주어도 가려

고 하지 않는 실정이며, 필리핀 민다나오는 

오래된 이야기다. 그래서 금년 10월 하순 서

울에서 “동남아 이슬람화”를 주제로 세미나

를 준비 중에 있다. 

마태복음 24:7에 말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는

데, 민족은 인종으로 번역할 수 있다. 총인구 

4천7백만의 미얀마는 135개 부족으로 구성

된 다인종국가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친족, 

카렌족, 샨족 등은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독

립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자체 수만 명

의 군대를 거느리기도 한다.

특별히, 카렌족들은 95%가 침례교 신자들

이다. 이들은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하기 때

문에 주인종인 버마사람들은 카렌족을 미워

한 나머지 기독교까지 싫어한다. 카렌족 침

례교인들에게는 해당신학이 강하다.  

이번 불교도들과 충돌한 로힝야(Roh-

ingya) 부족들은 약80만 명이나 되지만 미

얀마 정부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다. 이들은 본래 방글라데시인들이고 무슬

림이어서 방글라데시로 배타고 갔는데, 어

제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유엔인권단체들은 방글라데시 정부

에 이들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지만 소

용이 없다.

폭력 충돌로 수백채의 집이 불탔고 이미 

수십 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라킨

주는 통행금지령이 선포됐다. 

4. “비관용을 관용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지난 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의 기

독교에 대한 과격 무슬림들의 박해를 소개

했다. 그런데 이번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Islam in Indonesia: Tolerating intoler-

ence”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

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관용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보도

다. 한국의 일반 언론도 이러한 식의 보도가 

나오기를 바란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난 5월 자카르타 외곽지역에 있는 베카

시 지역교회를 무슬림들이 교회당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오물을 투척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교회는 교회

신축을 관계당국에 신청한지 5년이 돼도 허

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5월2일 이후 북 수마트라 지역에서

는 16개 교회가 폐쇄 당했다. 특히 미국 가

수 가가의 음악공연을 과격무슬림들의 반대

로 정지 당하자 이 뉴스는 크게 보도됐다. 뉴

욕의 한 인권단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종파

폭력이 더 심하고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되

고 있다고 했다.    

얼마전 북구 나이제리아 조스라는 지역에

서도 Boko Hama(서양교육을 금지하는 무

슬람 과격단체)가 교회를 공격, 신자들을 죽

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나이제리아를 

강경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건 무슬림도 공격한다.

5. 계속 불안한 중동국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계속 불안한 상태

다. 지난 14일 바그다드에서 또 수니파 테러

리스트들이 시아파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

고 이집트 국민들은 일종의 “두 개의 악” 하

나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일본 NHK가 지난 

5일 특집 방송을 했고, 14일 아침 영국 BBC

도 힘든 선택의 선거라고 비꼬는 이집트 사

람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심지어 일부 청년

들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튀니지

아는 일종의 통금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불

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시리아 정부는 아이들을 탱크에 

태워 인간방패막이로 사용,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국제사회가 분노하지만 시리아 정

부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소 팔러가는 장면

충돌 직전의 군중들

Tolak은 떠나라 kafir은 불경건자를 의미

모든 세대 어우르는 교회공동체 건설 



지난주일은 아버지 주일이었습

니다. 어디에서도 아버지를 위한 

행사가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교회에서도 특별순서는 없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식사를 하자고 하기

는커녕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어

머니날이 되면 북새통을 이룹니다.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주기도 하

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

며 용돈도 줍니다. 작년 5월 친구아

내는 어머니날에 자식에게 승용차

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

를 비롯한 여러 친구 부인들이 몹

시 부러워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얼마 전 ‘애끓는 부정’이란 제목

의 기사가 신문의 전면을 장식하

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신마

비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

과 생이별을 했어야만했던 한국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유학중인 아

들이 2008년 새벽 강도들에게 목 

부근에 총을 맞고 전신마비가 되

었다고 전합니다. 한국에서 인쇄소 

및 콘도를 처분한 부모님은 서울과 

휴스턴을 오가며 아들의 재활치료

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지난 2월 한

국에 일을 마치고 텍사스 주 조지 

부시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는 뜻하

지 않은 의사불통으로 인해 국경세

관단속국(CBP) 요원의 오해를 받

아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텍사스 한인사

회와 타인종 정치인 교계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의 도움으로 각고 끝에 

아들을 만나 치료를 계속하게 되었

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애끓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

져 기사를 읽는 우리의 마음을 감

동케 했습니다. 오래전 모 방송국

에서 제작한 ‘남극의 눈물’이란 영

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남극의 신

사 펭귄의 생활을 담은 영상이었

습니다. 펭귄이 산란기가 되면 여

러 펭귄들이 한곳에 뭉쳐 짝짓기를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

을 수컷이 알을 품게 되는데 실수

하여 알을 놓치게 되면 알은 순간

에 얼어붙고 맙니다. 수컷은 알이 

얼었는지도 모르고 애써 품으려 합

니다. 알이 얼음에 미끄러지면 종

종걸음으로 알을 품으려 하는 모습

이 애처롭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

니다. 어느 수컷은 알과 비슷하게 

생긴 얼음을 품으려 애를 써 봅니

다. 성공적으로 알을 품은 수컷은 

알을 놓치지 않도록 4개월을 서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수컷은 4개월 

후 알에서 깨어난 새끼에게 몸속에 

저장했던 음식물을 꺼내어 새끼에

게 먹이면서 멀리 먹거리를 가지러 

간 암컷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암

컷이 돌아오고 수컷의 의무를 다하

게 됩니다. 

한낱 미물 짐승이지만 새끼를 돌

보는 것은 ‘애끓는 부성’이라 말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홀로 설 수 있으면 부모

펭귄은 새끼에게 자신들이 살던 곳

을 내어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

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운

동이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

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 1960년대 

이후에 남성들이 산업사회로 접어

들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

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전락했기 때

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큽니다. 가

정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

작하면서 아버지들의 권위는 물론 

존재감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

강아지는 나랑 놀아 주는데 아버지

는 왜 필요하지?”라는 말은 충격적

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텍사스의 크리스토퍼 베이컨이

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

어날까.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

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

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갱단 소굴

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미혼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들의 위치가 회복될 때 사

회와 가정이 바로서고 건강해질 것

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들 입니

다. 우리 아버지들이여 힘을 냅시

다. 축 처진 어깨의 아버지들이여! 

요즘 유행하는 불란서 버전으로 아

버지들이여 “힘내 불어!”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

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항으로 몰려왔다가 또 다시 동

서남북 네 방향으로 떠납니다. 모

두 다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위하

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E) 서(W) 남(S) 북(N) 네 방향의 

첫 글자를 가지고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을 정의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자 합니다. 

제 1 방향은 돈(Economy)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한 젊은 엄마

가 법정에 서고 벌을 받게 되었습

니다. 젖먹이를 차 안에 두고 잠시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자동

차 키를 차안에 두었더랍니다. 시

큐리티 가드가 더운 날씨에 아기를 

차안에 두면 위험하다고 유리창을 

깨려하자 “새로 산 고급차인데 집

에 가서 키를 가져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고집한 것이 그 이유였습

니다. 

이민의 조상 아브람은 기근이 오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

앗길 뻔했습니다. 롯은 소돔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아내를 잃고 패가

망신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기근이 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

압으로 갔다가 집안의 모든 남자들

은 죽고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모

두 다 돈을 행하여 달려간 결과입

니다. 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사

도 잠은 살 수 없으며 보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보석은 사도 사

랑은 살 수 없으며 관은 사도 생명

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

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인생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관리하는 자

들이지 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

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

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

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마6:24)고 말씀하셨습

니다. 본문도 “부자는 그 부함을 자

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2 방향은 지혜(Wisdom)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권사님이 아들을 

서울대학에 입학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등학교 3학

년 1년 동안 교회생활을 중단하고 

과외공부를 시켰습니다. 1년 뒤 그 

아들은 서울대학에 합격하였고 그 

권사님은 자기가 지혜로웠다고 자

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

한 아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지

난 1년 간 사귄 불신친구들과 어울

려 다니며 죄를 지으므로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 시작하였습

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하여 

데모하다가 날아온 돌에 맞아 즉사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필

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

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

난 인물 중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솔로몬은 전1:18에서 “지혜가 많

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라고 하여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

인슈타인은 그의 풍부한 지식과 지

혜에 대하여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

서 손끝에 물을 찍어 떨어뜨리며 “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바닷물에 

비하면 이 물 한방울에 불과합니

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

리의 행복은 결코 지혜와 지식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이 주

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분은 “지

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3 방향은 힘(Strength)입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영주 시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유서를 남기

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급생이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 못

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힌 친구를 향하여 “절대로 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만약 나타

나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아

버지는 “우리 아들이 친구들을 괴

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며 마

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게 미국 부모들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일본 부모들은 “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반면 한국 부모들은 “절대로 남에

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이 

씨가 되고 있음을 보는 것 같습니

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솔

로몬은 전9:11에서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

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

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

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

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

함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전

쟁의 승패가 인간이 가진 힘에 있

지 않고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헤

롯이 충에 맞아 죽은 사건은 인생

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

생에 힘이 필요하지만 그 힘 자체

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

직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행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고 합니다.

제 4 방향은 명예(Name)입니다. 

2003년 2월 프랑스의 유명한 요

리사 베르나르 르와조가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 

요리사였는지 그가 자살하던 날 프

랑스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정규 

뉴스시간에 그의 자살소식을 보도

했고, 며칠 후 그에 대한 특집 다큐

멘터리가 방영될 정도였답니다. 프

랑스의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미슐

랭은 매해 프랑스 모든 식당을 등

급별로 평가한 식당 안내서 “기드 

미슐랭”(Guide Michelin)을 출간

하는데, 베르나르 르와조가 경영

하는 식당은 지난 27년간 줄곧 최

고 등급인 별 세 개의 평가를 받아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해 초에 발간된 그 안내서엔 그

의 식당이 두 등급이나 강등, 별 한 

개로 떨어져 있었고 이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자살로 생을 마

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따라오는 것이지 따라가

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을 표절한 정치인들, 

가짜 박사학위를 팔고 사며 헌금 

수십억을 들여 회장이 되려하는 목

회자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목회하면서 돈, 여자, 명예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는

데 정말 조심해야할 때인 것 같습

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

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

려가지 못함이로다”(시49:16-1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

라”(잠25:27).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 5

방향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 

제 5방향은 하늘이며 거룩하신 하

나님(Holy God)이십니다. 돈과 지

혜와 힘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을 볼 때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

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뉴욕 

닉스 농구팀의 제레미 린(Jeremy 

Lin) 선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

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

닙니다...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영

광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

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

들을 보거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귀를 동서남북의 

수평적인 차원에 두지 말고 하늘에 

집중하며 사는 제 5방향인이 됩시

다!(본문 24절)  

푸/ 른/ 초/ 장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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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방향인

예레미야 9:23-24



Q: 저는 소명을 받아 장차 목회자가 되기 위해 꿈꾸는 신학생입

니다. 이제 1년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부목사를 경험하고 개척하

여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무엇을 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신학생

 

A: 장차 목회자가 되려는 형제님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목회자

가 쌓아야 할 내공은 너무나 많아서 이 짧은 지면에 몇 가지만을 소

개합니다.

첫째, 기본기가 강해야 합니다.(Fundamental). 원래 야구에서 투

수들을 훈련시킬 때 고등학교까지는 철저히 직구와 커브만을 가르

친다고 합니다. 직구를 완벽하게 던지는 틀이 갖춰지기 전에 변화구

로 승부하는 것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해놓고 조급하게 집의 외관

을 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 어떤 직업보다 목회자야말

로 기본기가 강해야 하고 확실해야합니다. 목회자의 기본기는 말씀

과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즉 주일에 설교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마치 프

로축구선수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만 게임에 뛰면 되니까 좋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몇 시간을 뛰기 위해 선수들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

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한번의 설교를 위해 평균 10-20시간은 

준비해야 한다. 그 습관을 평생 굳혀야 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설교할 기회가 적어 가끔 설교해서 히트를 치

면 순식간에 교회에서 스타가 되고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되어 매주 설교하게 되면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주라도 설교의 파워가 떨어지게 되면 당장 교인전체의 가십거리, 

근심거리 기도제목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면 형제님

도 지금부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세 가지의 기본기를 가르쳤다

고 합니다. 첫째는 묵상훈련(Medidation), 2)기도훈련(Supplica-

tion), 3)고난훈련(Tribulation)입니다. 

  

둘째 독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것이 평생 공부

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영성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국내외 좋

은 목사님들의 설교집과 글들을 끊임없이 읽어나가야 합니다. 인문

고전을 비롯해 리더십과 시대를 읽는 책들을 계속 읽고 노트하는 습

관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 지성이 풍부해야 그것을 초월

하는 영성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셋째, 내면세계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상처를 가

슴에 품고 목회하면 양들이 독을 먹게 됩니다. 목회하다가 여자문제 

돈 문제로 사고를 치는 목회자를 보고 놀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

건이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과 내면의 상처가 쌓

이고 쌓여서 어느 날 흘러나온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

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기본기에 강하고 독서, 내면상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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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전 세계가 가뭄으로 땅이 갈라져

서 하늘을 향하여 큰 입을 벌리고 있

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

하다고 한다. 한국의 기상청은 강수

량과 증발량, 일사량 등을 종합한 ‘

가뭄 판단 지수’로 봤을 때 ‘매우 위

험’ 단계인 지역이 전국 76개 구역에

서 무려 58곳으로 76%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년의 강수량이 예년에 비

해서 크게 줄면서 전국 지역의 76% 

가뭄을 겪고 있고, 전국 저수율도 

54%밖에 되지 않아서 모내기철 농

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대청호

가 바닥을 들어냈다. 수위가 66m로 

내려갔다. 

북한의 가뭄도 극심하다. 북한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서해안 

곡창지대에 물이 부족한 위기상황

이라고 북한 자체에서 인정한다. 중

국은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해소

하기 위하여 군용기를 동원해서 양

자강의 물을 끌어오고 있다. 세계 최

고의 담수호인 중국의 보양호는 바

닥이 들어났다. 

지난 3월말 UN의 IPCC(Inter-

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폭염과,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적으

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뭄

으로 쩍쩍 갈라진 것이 남미의 모습

이다. 남미는 칠레부터 콜롬비아, 멕

시코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를 겪는

다. Latin America Herald Tribune 

6월 보도에 의하면 멕시코의 가뭄으

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이 40%가 감

소되었다고 한다. 북부 멕시코는 70

여년간 가뭄이 축적되어왔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절망상태이

다. 아르헨티나는 2008-9년 동안에 

지난 70년간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

었다. 콩농사는 1/3로 줄었다. 브라

질 남부지역은 생산량이 떨어지고, 

수개월 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

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가뭄은 남

미 대륙 남쪽으로 확산해가는 형국

이다. 

세계 기상전문가들은 남미의 가

뭄은 라니냐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

기온이 평년보다 0.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이상해

류 현상이다. 이는 전 세계에 극단

적인 기상현상을 촉발시키는데 때

아닌 장마나 가뭄, 추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프리카 지역도 이디오피아, 수

단의 반복되는 가뭄은 지역의 불안

정을 부추기고 있다. 소말리아, 지부

티, 케냐는 60년 만에 가장 큰 가뭄

을 겪고 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약 1천만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아

프리카 동쪽의 나라들은 모두 다 극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중동도 마찬가지이다. 사우디아

라비아, 예멘, 터키를 위시한 지중

해 연안의 나라들에도 가뭄이 극

심하다. 스페인도 70년만의 가뭄이

다. 이스라엘도 8년째 가뭄이다. 인

도의 가뭄도 극심하다. Global As-

se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GRA)에 의하면 지난해 

시리아는 가뭄으로 75%의 농작물

의 손상을 입고, 또한 가축은 85%나 

잃었다고 한다. 

미국도 가뭄이 휩쓸고 있다. 미국

의 사막화 현상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텍사스 역시 최악의 가뭄

을 겪고 있다. 국가기상국에 의하면 

2011년 텍사스는 가장 건조한 해로 

기록을 세웠고 2번째로 뜨거운 해였

다. 2012년에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서부는 1930년대 10

여년에 걸친 가뭄으로 극도의 고통

을 당했었다. 문제는 이번의 가뭄은 

얼마나 갈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Texas For-

est Service에 의하면 텍사스는 가

뭄으로 이미 5억 그루 이상의 나무

들이 말라죽었다. 

UN의 사막화 방지 위원회(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

cation) Luc Gnacadja 회장은 “지구

촌 기후 변화와 토지 황폐화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이 전세계 식량 

수급과 가난 극복 노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 195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약19억 헥타르(47억 에이커)의 토지

가 황폐화 되었다. 이 결과 곡물 추

수량 감소, 강우 패턴 변화와 함께 

전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 악화의 피

해를 입고 있다. 현재 평균 약 200

만 헥타르(3,000만 에이커)의 토지

가 매년 토지 황폐화를 겪고 있다.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는 UN식량

농업기구가 전세계의 식량수요를 

채우기 위해 2050년까지 곡물 수확

량의 70%가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

한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이 되

고 있다. 

현재 전세계 곡물 생산량 가운데 

44%가 건조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빈곤선(하루 1.25달러 미

만 소득) 이하에서 살고 있는 전세계 

12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건조지역

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된 가뭄, 토지 황폐화가 더 

심각한 가난을 일으키고 기후변화, 

식량수급, 식수부족이 생긴다.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사실 지구상의 건조지역 대부분

이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토지, 물과 같은 자원이 희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가뭄

이나 식량 부족에 더 이상 대처할 방

법이 없어질 때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무력 충돌로 이어

지는 것이다.

이런 전 세계적인 가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의 세계에서도 

가뭄은 인간이 경험하는 커다란 문

제 중에 하나이었다. 믿음의 조상 아

브라함은 연강수량이 400ml 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브엘세바에서 살

았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뭄의 위협으

로 가득한 땅이었다. 사실 믿음의 선

진들은 가뭄을 통한 고통을 겪었다. 

순종하여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도 역시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

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유혹을 받

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

나 가뭄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생활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던 도구이기도 

하다. 극도의 우상숭배를 하는 아합

과 이세벨의 북쪽 이스라엘에 3년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내리셨다(왕상17장). 물론 하나님은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

야를 보호해주셨다. 그릿 시냇가에

서도, 사르밧에서도 지켜주셨다. 예

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

망당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가

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렘14장).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바벨론에 

가뭄이 임하여 심판할 것이라고(렘

50:38-39) 예언했다. 그 예언은 이

루어지며 바벨론은 황폐케 되었다. 

왜 이런 세계적인 가뭄이 오는가? 

과학자들은 이상 기온과 지구의 온

난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사람

들의 죄악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은 문화명령

(창1:28)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

연을 파괴했다. 인간의 죄악은 자연

을 파괴하고 자연의 생태계의 불균

형은 이러한 가뭄을 가속화 시킨다. 

또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

한 전 세계적인 가뭄이 종말론적인 

징조임을 안다(마24:7-8). 가뭄은 

기근의 전초적인 징조이다. 가뭄은 

기근을 가지고 온다. 기근은 여러 가

지 경로로 오지만 가뭄이 그 주된 요

인이다. Williams Myers는 미국 남

부의 보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모

여사는 지역인 바이블 벨트에 극심

한 가뭄이 온 것에 대하여 미국에 대

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인 가뭄이

다.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영적 침체이다. 영적인 가뭄

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범죄한 자기

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다(시32:4). 에스겔은 애가를 지

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 메마

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기웠다고 했

다(겔19:13). 

영적인 가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이다. 전 세계적인 가뭄에

서 이기는 비결은 이삭과 같은 순종

이다. 영적 가뭄을 그치는 것은 3년

만의 우로가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

뭄을 끝나는 데 사용된 엘리야의 기

도의 응답으로 온 ‘큰 비의 소리’이

다. 

전 세계적으로 뒤덮는 가뭄과 영

적인 가뭄의 소식은 우리들의 엘리

야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적해갈의 큰 비의 소

리가 있나이다! 전 세계적인 가뭄

의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강

력한 은혜를 앙망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전 세계적인 가뭄 재난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몇몇 비하리 종

족들은 인도와 네

팔, 피지, 방글라

데시의 여러 나라

에 흩어져 살고 있

다. 그들의 중심지

역은 인도의 비하

르 주에 있으며 네팔 남부의 서부 

테라이 주까지 이른다. 마가디와 나

그푸리족 등의 일부 종족은 서부 벵

갈 주에서도 볼 수 있다. 

비하리족은 몇 개의 방언을 사용

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보즈

푸리어이다. 이 방언은 문자는 매우 

적지만 구전되는 민담이 많다. 나그

푸리와 마가디어 같은 다른 비하리

의 방언들은 보즈푸리어를 사용하

는 사람들과 아마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다. 네팔에 있은 비하리족의 

대다수는 마이틸리족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하리어와 마이틸리

어를 함께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하리족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피난온 듯한 생

각을 가지고 있다. 1947년에 인도

가 분열돼 인도 힌두국가와 파키스

탄 이슬람국가로 됐을 때, 일부 비

하리족은 무슬림들을 막아내기 위

해 싸웠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

라데시(구 동파키스탄)가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되면서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이 비하리족들은 벵갈어

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

시에 그대로 머물렀다. 

삶의 모습 

일부 비하리족은 대 히말라야 산

맥의 언덕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고

도 1,000피트나 되는 조밀한 정착

지에 가옥을 짓는데 부유한 비하리

족은 대개 기와지붕이 있는 진흙 벽

집에서 살며,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

지붕으로 된 빈약한 진흙 벽집에서 

산다. 어떤 비하리 공동체는 네팔 

중남부의 치타완 주에 위치해있는

데 그곳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초가

지붕이 있는 석조가옥에서 산다. 사

회행정은 지역적인 수준으로 마을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1971년 이후 방글라데시는 비하

리족을 열등민족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이 파키스탄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분개한다. 불행한 것은 파키

스탄 정부는 비하리족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하리 인구의 약 3/4가 경작

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

부 농업에 종사한다. 생산물은 “하

트”(hat)라고 하는 매주 열리는 시

장에 내다팔며 이것은 그들의 경제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하리족 

대다수는 카스트 중 하층에 속하며 

비하리족의 부족문화는 많은 외부

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와 산업화, 새로운 통

신연락망, 부족 복지계획,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가져

다주고 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사람들은 두 나라를 거쳐 흘러내리

는 히말라야 물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

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앙 

대부분의 비하리족은 힌두교도

이지만 상당한 수의 무슬림들도 있

다. 무슬림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

데시, 인도의 북부 비하르 주에 살

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주요 신을 숭배하는데, 즉 “

브라마”(Brahma, 창조자)와 “비쉬

누”(Vishnu, 보존자), “시바”(Shiva, 

파괴자)이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힌두교 신의 수는 3500만에 이른다

고 하며, 그 신들 대부분은 선함과 

악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몸이 죽은 후에도 다시 태

어나 환생의 과정을 겪는다고 가르

친다. 업보(karma)의 법칙에 의하

면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의 영

혼은 보다 높은 상태로 다시 태어

나지만 악한 삶을 살면 보다 못한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한다. 힌두교 

부족들의 마을 대부분에는 “거룩한 

숲”이라고 불리는 무도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마을 사제에 의해 예배가 

행해진다. 

비하리족 중 소수(약 5%)는 “자

이나교”이다. 자이나교는 6세기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며, 처음

의 몸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후에도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영혼은 계속 

살게 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힌두

교와는 반대로 최상의 존재를 부정

하며 카스트 제도와 제사지내는 것

도 거부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하르 주의 역사는 정치적 급진

주의와 폭력으로 얼룩져있으며 인

도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따라서 물

질적 필요가 상당히 많다. 방글라데

시의 비하리족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자신들이 원해 투쟁을 

바치는 국가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

로써만 참된 영접이 발견될 수 있다

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산지역 성

도들을 위

한 신천지 

말씀 대성

회 홍보지

의 맨 뒷장

에는 ‘목회

자와 장로

회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이들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왜 성도들이 신천지로 가나요?’, ‘신천지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라

는 문구가 표제어로 달렸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장환(기

독교한국침례회) 목사는 ‘신천지는 말씀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배워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총회 내에 극

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외에 동명이인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한국교

회 정통교단과 명망 있는 원로인사가 이단으로 규정

된 신천지를 마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전국목회자신천지연구대책단 소

속의 목회자들이 신천지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양

심선언을 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의 목사로 소개된 김장환 목사가 실제로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해당 교단에서 발급한 김장환 목사의 목사 

안수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합동측 총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목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

국 신천지가 내세우는 김장환 목사는 실체가 묘연한 

것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천지의 포교활동이 날로 

교묘해져 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북한 복음화 위해 성경 6백만 권 비축하
라”

국제예수전도단(YWAM)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77. 

사진) 목사가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한국교회 목회

자들에게 ‘북한 복음화 전략’에 대해 조언하면서 “신속

한 복음 전파 위해선 최소 6백만 권의 성경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무학교회(담임 김창근 

목사)는 지난 14일 동 교회

에서 개최한 제8회 전국 목

회자 세미나에서 첫 강의 

강사로 초청된 커닝햄 목

사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야 할 한국교회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다방면의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서 정부 해체가 일어날 상황에서 신속한 기독

교 복음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초기에 신앙과 예

배, 전도 활동이 자유롭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며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에 의한 개방 수위에 따라 전략의 우선순위

를 정할 것 △북한 주민들에 직접 참여할 가장 적합한 

그룹을 정할 것 △남한의 교회들이 신속히 동원되도

록 준비할 것 △남한의 교회가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

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일으킬 것 등이다.

커닝햄 목사는 정부의 개방 수위에 따른 전략으로 

‘충분한 성경의 비축’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북

한의 경우 기독교인들이 신속하게 복음 전파 및 필요

한 서비스를 적시에 대규모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 충분한 성경이 비축

돼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그는 “현재 북한에는 모두 

590만 가구(도시 360만, 농촌 230만)가 있으며, 가구

별 평균 가족 수는 4명”이라며 “가장 우선순위로 최소

한 600만 권의 성경을 인쇄해 남한에 비축해 둠으로

써 북한에 긴급 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커닝햄 목사는 “북한에는 총 209개의 시, 구, 

군별 정부 행정 단위가 있는데 이들 시, 구, 군의 인구 

규모는 남한의 교회나 선교단체가 접근이 가능한 규

모”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에서 효과적으로 봉

사할 수 있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적

정 규모의 현장 활동 단위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

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

축하 행사(예술, 연예, 스포츠) △경제(과학, 기술, 사

업, 보건) △정부(입법, 사법, 행정) 등 7개 영역에 따

른 사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

해서도 언급했다.

‘창끝’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 안타까운 부상

1956년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미국 휘튼대 5인의 이야기

를 그린 베스트셀러 ‘창끝

(End of Spear)’의 저자인 

스티브 세인트(62.사진) 선

교사가 최근 ‘나는 자동차

(flying car)’ 시험 도중 부

상을 입었다고 I-TEC이 18일 밝혔다. 

I-TEC은 95년 세인트 선교사가 설립한 비영리단

체로 원주민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

인트 선교사는 휘튼대 순교자 5인 중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이다. 이번 사고는 자동차에 설

치된 알루미늄 프로펠러 날개의 압력 테스트 도중 목

뼈 부상을 입었다. 세인트 선교사는 현재 팔다리를 조

금씩 움직일 수 있으며 척추의 부기가 가라앉는 대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I-TEC 페이스북(Itec·Steve 

Saint)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메버릭은 고전적인 미국 자동차 모양을 본떴다. 행

글라이더 형태의 낙하산을 이용해 이륙한다. 비행할 

때는 차 뒷부분에 설치된 프로펠러의 힘을 이용한다. 

지상 운행 시 최고시속 144㎞까지 달릴 수 있으며 하

늘에서는 64㎞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메버릭은 지난 

3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I-TEC

에 따르면 메버릭은 정글지역 순회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선친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는 비행사였다. 에콰

도르 선교를 위해 당시 정글 비행과 착륙에 알맞은 보

조연료장치를 개발했고 원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하

기 위한 나선형 운반기구를 창안했다. 세인트 선교사

는 2년 전 한국을 방문, 선친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생

하게 간증한 바 있다.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그는 원주

민들과 밀림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I-TEC을 통해 원

주민 선교에 힘써왔다. 

미국장로교 총회, 동성애 홍역 올해도 계속

오는 6월 30

일부터 7월 7일

까지 펜실베이

니아 피츠버그

에서 개최될 제 

220회 미국장

로교(PCUSA) 

총회에서 동성

애 문제가 다시 한번 부상될 예정이다. 지난 총회 때 

상정됐다가 향후 연구과제로 넘겼던 결혼의 정의 변

경 조항 안건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에서 ‘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219회 총회 당시 찬성 348, 반대 324, 기권 6표의 근

소한 차로 안건 자체를 다음 총회로 보류키로 하고 토

론하지 못한 채 부결된 바 있다.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정의 변경’ 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19회 총회 때 1997년 이

후 4번째로 시도됐던 ‘결혼과 독신 조건’의 삭제가 실

제 인준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미국장로교 헌법 G-6.0106b 조

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

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문구를 삭

제하고, ‘후보자는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

을 기쁘게 모시는 자여야 한다. 치리기관(당회 혹은 노

회)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한다’는 문구로 대체하자

는 제안으로 찬성 373, 반대 323, 기권 4표로 통과됐

다. 결국 지난해 총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해 미

국장로교단 내 동성애자들도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

는 길이 열렸다.

한편 올해 ‘결혼 정의 변경’에 대한 안이 통과되면 미

국장로교는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다음으로 동성결혼을 공식 인정한 미 주류

교단이 된다.

신천지, 포교활동에 김장환 목사 이름 사칭 ‘충
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자체 집회홍

보지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김장환 목사가 자신들

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해 물의를 일으키

고 있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 안산시온교회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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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비하리(Bihari)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회개운동

으로 생각합니다. 1902년 7월23일

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는 지방

관들이 불법행위에 강력히 항거하

는 기독교인들을 아예 동학의 무리

로 몰아서 잡아가두기도 했다는 기

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897년 5월 7일자 그리스도 신

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이 공평해서 선한 대접을 받았다

는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그때 기

독교인의 수는 불과 8천명이었습

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르는 분명

한 열매가 맺어진 결과입니다.

참 회개는 영적 승리는 물론이고 

생활의 승리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정직한 회개 없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요나가 외칠 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

고, 회개한 베드로를 통해 하루에 3

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

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 역사의 질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가 회개이고, 

회개해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예

수님의 첫 메시지, 베드로의 첫 메

시지, 스데반의 메시지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교회에 

핵심 메시지가 회개의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회개의 실패는 신앙실패

요, 인생실패요, 모든 것의 실패의 

핵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회개까지도 거짓

회개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물질문제가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이 물질문제에 정직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엡4:28).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

니다. 아간, 사울, 게하시,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분쟁

이유 등등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자

부한 율법사도 자신의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에는 결국 

실천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부패 역시 물질문제

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직하지 못했고 정성이 부족했습

니다. 우리는 수입도 지출도 정직

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라

는 미명하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인

정할 수 없는 낭비와 격에 맞지 않

는 통 큰 지출은 정직의 결여에서 

나온 또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

에서 물질사용이 떳떳해야 합니

다.

4) 설교가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핵심사역이 설교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뉴턴은 “세상을 만드신 분외에

는 목회자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없

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정직한 자

의 고백이어야 하며 자신이 깨닫고 

받은 감동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

다. 특히 목회설교는 섬김의 삶을 

고백하는 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사명입니다. 그

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개인적 

인격을 통하여 인간의 인격에 전달

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덕을 끼치

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 하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고를 그대로 전

달해야 하며 그리고 복음, 성경교

리, 가르침, 견책, 권고 그리고 경

고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

니다. 행 20: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원

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며 하늘의 신비를 선

포하는 일이기에 조금도 가감이 없

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정직해

야 합니다.

해석이 정직하고, 인용이 정직해

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제조하

는 것이 아니라 분배자이기에 성경 

설교는 정직해야 합니다(딤전4:2).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

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았음을 믿는다면(롬10:17) 내가 설

교하는 내용이 말씀이냐, 즉 말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

씀을 이용하는 이용도구이냐를 냉

철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홍수 이전 시대에도(출

14:15/벧후2:5) 족장시대에는 공

적으로 가르치는 의무가 가장에게 

맡겨졌습니다(창14:14). 율법시대

에는 모세가 이 직무를 하나님으로

부터 직접 받았고 그 후에 칠십 인

의 장로들이 이 일을 도와 일했습

니다.(출24:12/민11:16,24-25) 또 

이스라엘 역사에 오래전부터 선지

학교도 있었습니다(삼상10:5-6).

초대교회는 설교로 은혜 받고 흩

어져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이 지정하신 가장 건전한 일차적인 

도구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설교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

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목회자)로

서 가장 위대한 일은 강단에서 복

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는 교육 

경험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죄인

들을 회개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

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

입니다.

성경 66권의 세 골격은 역사, 체

험, 예언입니다. 이 골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 예화가 정직해야 합니다.

예화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확

해야 하고 육하(六何)원칙에 의한 

전달이어야 합니다.

예화를 전달할 때는 히브리적 사

고방식이 필요하고 예화를 적용할 

때는 헬라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기

도 합니다.

예화는 설교의 이해와 적용을 위

해 필요한 것이지 예화가 주제가 

되거나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거가 빈약한 예화나 정

확하지 못한 예화는 같은 예화인데 

전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목회자 또는 설교자) 모

든 다양한 수단과 기구들은 설교

를 돕도록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중 예화나 간증이 많은 도움을 줍

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린 

간증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제동

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 간증이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간증일 경우는 객관

적 확인이 힘들기 때문 정직하지 

못한 자의 간증은 거짓 및 부풀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등감이나 자신을 가장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자에

게는 정직한 간증을 하기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때 죽었다가 살아나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자가 병원도 날짜

도 병명도 의심스러워 추적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2번 반복해도, 내용이 동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주님의 이름에 대한 경

외심과 강단의 존엄성과 엄숙한 직

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다면 

이 거룩한 직능을 경솔하게 수행하

지 않을 것입니다. 

   

■ 선포가 정직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메시지였습

니다. 거짓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말

이나 생각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했으며 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한 자들도 많았

습니다. 목회자는 양떼의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야 합니다.

선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님은 일구이언 하는 자에게 교회에 

직분이나 더더구나 선포의 사역을 

맡길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

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딤후2:15)할 수 있는 많

은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주여! 정직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2)
본문 빌립보서 4:8

김 기 원 목사
(서울 장위제일교회)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물질사용 떳떳해야

섬김의 삶 고백하는 설교...말씀, 예화, 간증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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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칼럼 (33)

성품리더십(1)-공감의 리더십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리더십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

자로서의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 단어로는 간단히 ‘통솔력’이라

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훌륭한 리더십에 대해 결단력, 단호

함, 추진력 등 강력한 이미지와 힘을 소유한 리더를 연상하기도 했습

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감성의 시대, 다양화 시대, 개성의 시대, 하이

테크 (High Tech)시대가 만개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하이터치 (High Touch)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

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성품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

었지요. 성품 좋은 사람들은 저절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인데 사람들은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따라하고 함께 있

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절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런데 성품으로 빚어지는 리더십의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두 지도자를 비교해봅시다. 한 사람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다섯 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

니다. 새어머니로부터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굳혔

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처럼 불행한 시절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

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년은 교육자로 성

장하여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

다. 바로 세계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뢰벨입니다. 그는 어

린 시절에 받은 학대와 상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하여 불우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지요. 한편 프뢰

벨처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태인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증오심을 가

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나치의 지도자가 

되어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대학살로 분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바

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은 동일했지만 성품의 차이가 부른 영향력은 극단적인 정반대의 결

과로 나타났습니다.

성품리더십이란 ‘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다른 사람과 공동

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주고, 성공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품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지요. 그래서 성품 좋은 사

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성품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고,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품리더십을 발휘하여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

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공감인지능력(Empathy)을 자녀에게 가르

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공감인지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하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서적인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성품덕목입니다. 공감의 리더십

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의 성품을 통해 발휘되지요. 자, 

그러면 공감의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공감

인지능력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

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부모의 공감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공감인지능력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요.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 주고 조절해 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스

트레스가 적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

들은 과학에 의존하는 훈련이 아

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지식이 아닌-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진화도 분별없이 참 

과학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주저 없이 사용하곤 한다.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여 창조를 재해석

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

들로는 샤르뎅, C.S. 루이스, 맥그

라스, 도브잔스키, 반 틸,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전학자 프

랜시스 콜린스 등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 이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이 창조 이론의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신이 학교에서 배

운 진화 역사 과정을 거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도

록 섭리를 했다는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인물들 중에 프랑스의 철학자이

자 고생물학자인 샤르뎅(1881-

1955)은 천주교의 사제이자 가

톨릭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1923년에는 북경원인(北京遠人) 

발굴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말년

에는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그의 

영향은 개신교에까지도 미쳤다. 

그는 사람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

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우리 개신교에 대중적인 큰 영

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

의 교수였던 C. S. 루이스(1898-

1963)이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15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다시 1929년

에 유신론자로, 1931년에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다. 1940년에 출

판된 “고통의 문제”에서 타락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은 자

신의 형상과 인간성의 매체가 될 

동물의 형태를 완성시키셨습니

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각 손가락

에 닿을 수 있는 손과 언어를 발

음할 수 있는 턱, 치아, 목, 그리

고 이성적인 사고를 구체화하는 

물리적 동작을 전부 수행할 수 있

을 만큼 복잡한 뇌를 그 형태에 부

여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인간

이 되기 전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이윽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 유기체의 심

리적, 생리적 기능에 새로운 종류

의 의식, 즉 ‘나’라고 말할 수 있

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으

며,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

할 뿐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시간

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임하게 하셨

습니다.”

이밖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

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로는,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

자인 성공회의 사제인 알리스터 

맥그라스(1953- ), 하버드 대학

의 진화생물학자이며 러시아정교

회 신자인 테어도시어스 도부잔

스키(1900-1975), 칼빈대학교의 

물리학자 하워드 반 틸(1938- ),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로 혁혁한 공을 세워 유명해진 유

전학자 프란시스 콜린스(1950- ) 

등이 있다. 콜린스는 하나님의 언

어(The Language of God)란 책

을 통해 최근 신학계에서도 유명

해졌는데 그는 그 책에서 “유신론

적 진화론”이란 구식 단어 대신 

“BioLogos”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종교 활동에 열심이다.  

과학자들 중에 관찰과 실험으

로 확립된 이론이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연과

학을 전공한 수많은 박사들 중에

도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

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진화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

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진화 가설은 증명될 

수 없는 역사일 뿐 아니라 실험과

학의 원리와 법칙에 180도로 반

대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창

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화

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가 사실일 수 없고 증거도 없

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진화

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를 하

지 않으셨을까? 

진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

하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떠

나,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으

로 사람을 창조하실 수 없는 

이유는 대속자 예수님의 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존립에 관

한 것이다. 성경은 첫 사람 아

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세

상에 죽음이 왔다고 한다(롬

5:12; 고전15:45). 그러나 진

화의 상상이 사실이면 유일한 첫 

사람 아담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

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에 죽음

이 왔다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주장은 헛소리가 되고 만다. 

C. S. 루이스는 육체는 사람과 

똑 같지만 영혼이 없는 동물에 ‘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불어 넣었는

데 그런 인간을 얼마나 많이 만들

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진화론적인 

표현을 적어 넣었다. 성경의 첫 한 

사람 아담을 제거한 것이다. 

또, 진화론적인 지질시대인 고

생대-중생대-신생대가 사실이라

면 신생대 말 사람이 출현하기 이

전에 존재하고 있는 화석들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존재하

기도 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

물들이 죽었다는 말이다. 그 죽음

은 사람의 죄와 전혀 상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상의 진화 역

사는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끊

어버린다. 결국 진화를 받아들인 

모든 창조 이론들은 예수님의 필

요성을 없애버린다!(고생대-중

생대-신생대의 지층들은 모두 다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의 연대가 동

일하다. 이 진화론의 역사는 측정

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

화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앞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

었던 유명한 혹은 존경 받는 사람

들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

이 살고 있었던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진화론) 문화를 초월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20세기 최

고의 기독교 사상가”라는 찬사를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을 무

시한 그들의 논지에는 수많은 과

학적 신학적 오류와 허점들이 발

견 된다. 

콜린스 박사는 “성경에는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

게 표시하는 곳이 많고, 종교인들

은 이런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

러나 욥기나 요나에 나오는 이야

기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솔

직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

이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많다”라

고 썼다. 그의 논지는 성경과 진화

론을 짜깁기 한 것으로 허점들 투

성이다. 그는 C.S.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받아 무신론자에서 유신

론자가 된–과학계에서 큰 업적

을 이루었지만-아직은 신앙의 대

가가 아니다. 

사람의 생각은 오류가 없는 성

경을 넘을 수 없다. 반대로 성경을 

무시하면 바른 설명이 나올 수 없

다. 성경과 다른 지식을 믿으면 결

국 개인과 교회가 망하게 된다. 오

류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걸어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에 믿음을 거는 현

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

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1:25).
▲이메일:mailforwschoi@

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3. 성경의 궁금증들(14) -왜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쓸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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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재해석한 유명 유신론적 진화론(BioLogos)자 많아  

진화 인정하는 모든 창조이론들은 예수님 필요성 없애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주

최한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세

미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주두란노서원에서 개최

됐다. 

제 1강 ‘가정사역개관’, 2강 ‘무엇

이 문제인가?’(순기능, 역기능가정), 

3강 ‘남성성 여성성의 회복’, 4강 ‘

배우자 선택, 아름다운 만남으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금병달 목사

와 김정진 사모가 함께 단에 올라 

진행 했다. 

두 강사는 제 2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가정’을 설명하며 역기능 가

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성향을 제시하고 자존감 회복

을 위한 3가지를 제언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가 형성돼야 하고 영혼의 아버

지를 바로 알아야하며 재양육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긍정적 자아형성

을 위한 3가지 요소는 소속감을 분

명히 하고 가치관에 대한 확신과 자

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터닝포인트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

님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

능성이 열림을 아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해야 하

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2

에 나타난 것처럼 흠모할 것도 없고 

마른 땅의 줄기같이 외소하며 풍채

도 없었고 멸시를 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분

명했다”며 “새로운 가족개념의 터

득과 자기 대화(Self Talk), 믿음의 

액션과 사람과의 교제를 통한 섬김

으로 재양육의 과정을 거쳐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시간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의 회복을 위한 강의로 남성과 여성

의 차이, 성적 정체성의 회복에 대

한 강의와 함께 자신의 성격을 반

영할 수 있는 테스트에 관한 소개

도 곁들였다.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들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

는 금병달 목사 김정진 사모는 결

혼/이성교제, 부부성장학교, 자녀양

육세미나, 싱글부모를 위한 세미나, 

치유상담학교, 대화학교 등을 개최

하고 있으며 커넬대학교수로도 활

동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family4family.com 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리치몬드 소재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아버지날인 지난 

17일 지역사회 6개 교회와 주민을 

초청하는 제 7회 “다문화 음악축제”

를 열었다. 흑인교회, 백인교회, 히

스패닉교회, 아시안교회 등 약 4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종 고

유의 문화가 배어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의 시간

을 가졌다.

행사는 배현찬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클락(Shady Clark Jr.) 목사(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의 기도 후 

사우스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격조 있는 아름다운 성가, 이스트

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흑인 특

유의 영감있는 찬양, 그리고 메시야

크리스천교회 찬양팀의 수준 높은 

CCM 찬양, 히스패닉순복음교회 리

빙워터의 남미풍의 열정적 찬양, 그

리고 마지막으로 주예수교회 성가

대의 한국 가락을 따라 부른 경쾌하

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어우러진 음

악의 향연을 벌였다. 

마지막 피날레에는 각 교회 성가

대와 찬양팀 80여명이 함께 “위대

하신 주”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을 찬양한 후 웃슨(Willie Wood-

son) 목사(퍼스트유나이티드장로

교회)의 축도와 평화의 나눔을 통해 

인종과 교단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찬양의 하

모니를 이루었다. 

이날 주예수교회 유소년 사물놀

이 팀이 ‘아리랑’을 공연했으며 참

석교회들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행사를 마친 후의 만찬은 한

국 전통 음식들로 준비했다.          

사우스민스터교회 뮤직디렉터 

데비 맥니어 장로는 “행사가 해마

다 발전된다”며 “이 같은 나눔이 계

속되기를 바란다”는 감사편지를 보

냈다.                 
<정리: 유원정 기자>

Ministry Training School(MTS) 

컨퍼런스 및 4차원 영성 리더십 세

미나가 11일부터 13일까지 나성서

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

최됐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남가

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등

이 공동 후원으로 연 MTS 컨퍼런

스는 ‘평신도를 목회자 같은 사역자

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프로

그램으로, 정도량 목사(MTS 전문

강사),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염교

회 담임 및 4차원영성 전문강사),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담

임) 등이 강사로 나섰다. 

또한 개강설교자로 송정명 목사(

미주평안교회 담임), 폐강예배 설교

자로 변영익 목사(벧엘장로교회 담

임), 둘째 날 설교자로 김영대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장), 수요일 설교

자로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

일장로교회 담임)가 나서 설교했

다.

첫날 4차원 영성 세미나 강사로 

나선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염교회 

담임)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펴낸 

‘4차원의 영성학교’란 교재를 사용

하면서 강의했다. 그는 “4차원 영성

이란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생

각, 믿음, 꿈, 말이라는 4가지 요소

를 잘 다스리고 훈련하는 영성”이라

며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이 3차원

의 세계에 역사하시는 통로는 인간

의 생각, 믿음, 꿈, 말이라 할 수 있

다”고 했다.

정 목사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

계를 열어준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

이 있는 자들과 교통하시며 일을 하

신다. 성도의 삶은 첫째도 믿음, 둘

제4회 이민신학심포지엄이 ‘개척

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 주제

로 18일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 

EM채플에서 열렸다. 이민신학연구

소장 오상철 박사 사회로 시작된 심

포지엄은 북미주전국한인교회 실태

조사 발표, 주제 강연, 트랙별 발표 

및 토론의 시간, 그리고 종합토의와 

결론발표로 이어졌다. 

이날 북미주전국한인교회 실태조

사 발표시간에서는 지난 1년 3개월

간 북미주 지역한인교회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설문조사에서 

한인교회에는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조용

한 탈출은 한인 2세들의 이민교회 

이탈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현

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2세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

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

며 이러한 현상은 이민교회의 미래

를 위협하고 있다.

한인 2세 응답자 중 ‘고등학교 이

후 이민교회를 떠난다’고 응답한 한

인 2세들이 54.2%로 나타났다. 이어 

대학진학 후 교회를 떠나는 2세들

도 26.1%에 달했다. 이를 합치면 한

인 2세들이 무려 10명 중 8명꼴로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1순위는 ‘섬기는 태도’로 

조사됐다. 그리고 2세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1세 목회자들에게 가

장 많이 배우는 모습은 헌신(50.8%) 

인내(36.4%) 지도력(28%) 영성

(27%) 순이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개척세대 목

회자가 현세대 및 차세대 목회자에

게’라는 제목으로 박영배 목사(뉴라

이프선교교회)가 ‘차세대 목회자가 

개척세대 및 현세대 목회자에게’라

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했

으며 박희민 목사, 김영대 목사(남

가주한인목사회장), 이상명 박사(미

주장신대 총장), 이석부 목사(세리

토스 알테시아 UMC), 김영주 박사

(한국장신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등

이 개척세대 및 현세대 대상으로 열

린 트랙1강의 발제자로 나서 발표

했으며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세대 및 차세대 대상으로 

열린 트랙2강의에서는 박영배 목사, 

천세종 박사, 마이클리 목사, 방상용 

목사, 유니스 홍 박사, 강우중 전도

사가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는 시간

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총회장 전요한 목사) 제33회 정기

총회가 12일 오전 10시 해돋는교회

(담임 정갑식 목사)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행9:31)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총회장에 신

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담임), 부총

회장에 신청기 목사(밀알샬롬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

는 부총회장 신상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 회록서기 안경찬 목사가 기도

를, 부서기 김광석 목사가 성경봉독

을, 김건웅 목사가 특송을 했다. 이

어 전요한 총회장이 ‘나도 너도 변

해야 삽니다’(롬8:5-11)라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복음 안에 바로서

서 목회하는 자, 속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돼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

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당

부했다. 

이날 예배는 문광현 직전총회장

의 축도로 마쳤으며 홍명철 증경총

회장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갖고 정

갑식 증경총회장이 성찬예식의 축

도를 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 신상원 부총

회장을 총회장으로, 신청기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

는 회의순서와 총회법 개정 등에 대

해 진통을 겪어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제34회 새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신상원 목사(빌립보교

회) △부총회장: 신청기 목사(밀알

샬롬교회), 장로부총회장: 박재환 

장로(U&I장로교회) △서기: 최순

길 목사(LA임마누엘교회) △회계: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

                         <박준호 기자>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9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미주교계

MTS 4차원의 영성 리더십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정우성 목사가 강의하고있다

제33회 해외합동총회가 해돋는교회에서 열린가운데 총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세미나에서 금병달, 김정진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다문화 음악축제 행사를 마치고 출연한 찬양대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나성영락교회 EM채플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

부터 이날 개척세대 및 현세대 들을 대상으로 열린 트랙강의에 발제자로 참가

중인 오상철 박사, 박희민 목사,  박영배 목사, 김영대 목사, 이상명 총장, 이

석부 목사, 김영주 교수

MTS ‘4차원의 영성’ 리더십 세미나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

“자존감 회복, 하나님 만나야”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님 찬양”
FBM주최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세미나 

주예수교회, 제7회 “다문화 음악축제”

제4회 이민신학심포지엄, ‘개척세대와...’ 주제

제33회 정총, 부총회장 신청기 목사 박재환 장로

‘조용한 탈출’...2세에 비전심기 시급 

예장미주합동총회 총회장 신상원 목사 
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위에서 이뤄

져야 한다. 믿음이 기독교의 출발이

자 본질이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

데미(NJUCA, 교장 Dawn Fossnes, 

Donna Toress) 제 6회 졸업식이 지

난 14일 오후 6시 뉴저지 중부 해밀

톤스퀘어에서 열려 한인 8명, 미국

인 17명 등 총 25명의 졸업생을 배

출했다.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와 친지, 학교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은 욷스

(Woods) 목사의 개회기도, 에밀리

(Emily Faith Hart)의 졸업 소감, 수

석졸업자 테일러(Taylor Alexan-

dra Lee)양의 졸업연설 그리고 졸

업생 자넷김의 “You raise me up” 

축송, 축사 그리고 졸업장 수여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장 신정하 박사는 졸업생들

의 노력과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하나님 나라

의 훌륭한 일군이 돼줄 것을 당부했

다. 이어서 Dawn Fossnes 교장의 

폐회선언이 있자 25명의 졸업생들

은 일제히 사각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자축했다. 

올해 개교 8년을 맞은 NJUCA는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소수정예

의 기독교 리더교육에 전력해 25명

의 졸업생들 중 24명이 대학에 진

학했으며 이중 한국인 정원호, 정하

민 졸업생이 명문 아메리칸대학교

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했다. 

NJUCA는 2014년 개교 10주년

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

문 기독교 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재단, 학교후원회(Friends of 

NJUCA)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열

심히 노력하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재 도 목사)가 주최한 제 24회 호산나 전도대회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

사)에서 열렸다. “회복 그리고 비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강사

는 장순직 목사(원주 드림교회 담

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상임회장, 

합동총회부흥사회 증경회장, 한기

부 실무회장)로 3일간의 성회를 마

친 뒤 3일간의 선교컨퍼런스가 계

속 열렸다.

회장 유재도 목사는 개막 인사를 통

해 “귀한 강사 목사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삶속에서 회복을 일으

키고 비전을 세울 줄 믿는다. 이번

에 모험을 시작했다. 말씀을 듣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선교

비전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공

부하고 결단하는 선교컨퍼런스를 

한다. 총 6일간의 집회를 통해 뉴저

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

사를 믿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

긴다”고 말했다.

장순직 목사는 첫날 성도들에게 ‘성

공을 장악하라’(눅5:1-11)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핵심을 잃어

버리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민교회

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완전한 내려

놓음을 통한 헌신을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사장 전영

현 목사)은 지난 14일 오후 8시 벧

엘장로교회(담임 안재도 목사)에

서 개국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

다. 전영현 사장은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방송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후원과 기도와 애

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사랑에 더

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

다.

이날 7시 만찬 후 8시부터 시작된 

감사예배는 전영현목사 사회로 차

형원 장로(필라장로회 회장)의 대

표기도, 민영선 목사(방송운영이

사)가 성경봉독, 필라쉐퍼드콰이어

(지휘 최경덕) 찬양에 이어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시40:1-4)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우리 모두의 삶도 

굴곡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이나, 필라기독교방송이 오늘 16

주년을 맞이한 것이나 모두 하나

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어

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

고 전했다. 

박요셉 쉐퍼드콰이어 단장의 헌금 

찬양, 김낙렬 장로(필라장로회 전 

회장) 헌금기도에 이어 이대우 목

사(필라교협회장)와 안병민 사장(

한국일보)의 축사, 조 준 전도사를 

비롯해 후원이사, 천사회원에게 감

사패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강승호 목사(운영이사)가 각 

교회에서 파송된 운영이사(민영선, 

최해근, 이대우, 서장석, 신해균, 이

건상 백홍기)소개에 이어 김선훈 

방송실장이 광고했다. 동 방송은 

아이폰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청취

할 수 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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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2가을학기 학생을 모

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목회학, 기독

교교육학, 선교학 △여교역학과이며 입학원서, 목사추천서, 최종학교 졸

업 및 성적증명서, 신앙고백서, 명함판 사진 등이 필요하다. 원서마감은 

9월 7일(금) 오후 6시.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사무총장을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장로교 소속교회나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섬기고 미국에서 3년

이상 교육받고 학위취득한 이중언어자이며 영주권/시민권자. 본 교단 

PIF, 한영 이력서, 소견 및 신앙고백서, 사진, 추천서 2통이 필요하다. 서

류마감은 7월31일까지이며 제출처는 124 Scarlet Oak Lane, Paramus, 

NJ 07652 

▲문의: (201)843-2222 

퀸즈장로교회 2012년도 전교인 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2년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7월 

8일(주)부터 11일(수)까지 Hudson Valley Resort 에서 열린다. 강사는 

나학수 목사(광주 겨자씨교회 담임). 

▲문의: (718)886-4400 

뉴욕기독교TV 특별모금 생방송
뉴욕기독교TV(KCTS부회장 박용기 장로, 사장 신 용)는 6월 30일(

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동안 KCTS 2012 특별모금 생방송을 

진행한다. 

▲문의: (718)224-8533-4

리빙스톤교회 여름성경학교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가 7월 8일부터 4주간에 걸쳐 매 주

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여름성경학교를 갖는다. 대상은 유

초중고등부 모두이며 예배와 성경공부, 찬양, 영상물 관람, 게임, 아트 크

라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718)578-0158

 제 6회 졸업식 모습

호산나전도대회가 필그림교회에서 열렸다 

뉴욕원로성직자회 초청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무지개의집 창립기념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쁨, 사랑, 감사로 평강 누리세요”

2012 뉴저지호산나전도대회 “회복 그리고 비전”

무지개의집 설립19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나라의 훌륭한 일군 되라”
NJUCA 제 6회 졸업식 한인8명 등 총25명 졸업

15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뉴욕원로성직자회 초청예배 

필라기독교방송국 개국16주년 감사예배

“책임감 갖고 더욱 분발” 다짐

뉴욕원로성직자회(회장 김 전 

목사)가 지난 15일 뉴욕순복음연

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초

청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신성능 목사 인도로 

기도 이강덕 목사, 특송 김봉규 목

사, 말씀 양승호 목사, 축도 정규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는 “기쁨이 축복입

니다”(빌4:4-7)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인간의 의는 오래가지 못한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다. 우리 모

두는 남을 비난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돼야 한

다”고 말하고 “뉴욕교계를 오래 동

안 지켜 오신 어르신들께 평강의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다”며 “평강

은 첫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

며 둘째, 사랑과 셋째, 감사로 인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부는 김 전 목사 사회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색소폰 솔로에 유

상열 목사, 특송은 김봉규 목사가 

맡아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

졌다. 

회장 김 전 목사는 초청해준 뉴

욕순복음연헙교회에 감사하며 “원

로성직자회에서 실버처치를 설립

(6월 17일 설립예배)하고 구자본 

목사를 서기로 임명했다”고 밝혔

다, 또 입원한 한문수 목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무지개의집(이사장 방은숙, 사무

총장 김은경)이 설립 19주년을 맞

아 지난 14일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 본당에서, 파킹장에서는 바

자회도 겸해 열렸다.   

1부 예배는 백투워십 이종길 간

사 찬양인도에 이어 김은주 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 조원태 목사, 성

경봉독 임선순 목사, 특송 무지개의

집 이사 및 스태프, 설교 김종훈 목

사, 헌금기도 김일국 목사, 축도 안

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만찬은 염종원 공동행사위원

장의 인사말로 시작돼 뉴욕한인목

사회 부회장 최예식 목사, 한인여성

목회자협의회 회장 김금옥 목사, 뉴

욕어린양교회 김수태 목사가 각각 

권면했으며 피터구 시의원 등 정치

인들 축사, 김은경 사무총장 연간보

고, 방은숙 이사장 시상, 장은경 사

모(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안창의 목사에게 나눔상을, 

노성천 이정현 씨에게 봉사상을 시

상했다.

한인 이민사회에서 국제결혼, 가

정폭력 등으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고자 시작된 무지개

의집 김은경 사무총장은 “올해 기

금모금 만찬으로 하지 않고 감사예

배를 드리는 것은 첫 시작과 성장의 

밑거름에는 한인 교회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목회자

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

라며 무지개의집을 위해 계속 기도

와 후원을 당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받은 은혜로 선교비전 세우기”



베델건축학교 수강생 모집
선교지는 물론 가정과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핸디맨 양성을 위한 수강

생을 모집한다. 30년 실무 경험과 현재 컨트랙터로 재직 중인 배기문 전

도사가 강사로 서며 수강료는 없다. 6월 24일(주) 오후 3시 첫 모임을 갖

고 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건축도면 보는 법, 플러밍 응급

조치와 수리,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가정에서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강의

한다. 강의 장소는 미주벧엘교회(담임 정요한 목사). 

▲문의: (213)422-9191

담임목사 청빙
텍사스 주 휴스턴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진 남침례

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한 자로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한(M.Div학

위이상 소지자) 목회경력 5년 이상, 이중언어가 자유롭고 미국체류에 결

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학위증명

서, 목사안수증명서, 최근설교 CD 혹은 DVD 2회분, 본인 및 가족사진 1

매, 목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 추천서2통 등을 7월27일까지 제출하

면 된다.

▲문의: (713)722-0773

베데스다대학교 음악대학(학과장 

조에스더 교수) 뮤지컬과가 주최한 

뮤지컬 ‘두 제자’ 공연이 15일 저녁 

7시에 본교에서, 그리고 20일 저녁 

나성순복음교회 수요예배시간에 열

렸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각색해 청중들에

게 제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권유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뮤지컬을 연출한 송규식 교

수는 “많은 뮤지컬들이 웅장한 스케

일과 탄탄한 기획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다. 이번에 준

비한 ‘두 제자’는 비록 스케일이 크

지는 않지만 작품성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선교적 측면으로 다가가고

자 했다”고 말했다.

뮤지컬에서 베드로 역을 맡은 강

현선 학우(3학년)는 “이번 뮤지컬을 

위해 두 달 동안 연습했다. 이번 작

품을 통해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

이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는 연약한 신

앙인임을 느끼고 자신의 신앙을 점

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

다. 

한편 금요일 저녁 뮤지컬 막이 오

르기 전에는 본교 음악과 학생들의 

앙상블 콘서트가 열려 김현경 학우

의 피아노 연주, 김혜진, 권혜진, 어

혜란, 류자연 학우들의 바이올린 풀

륫, 하프시코드 합주, 이상우 학우의 

독창, 그리고 이혜림 학우의 바이올

린 독주가 꾸며졌다.

                         <박준호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

세 목사 2869 W. Pico Bl., LA 

CA 90006)는 창립13주년 기념 

및 헌당감사예배를 지난 7일 저

녁 7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GGM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

모세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감사예배는 김세환 목사(LA연

합감리교회)가 기도를, 선한목자

장로교회 여성중창단이 특송을,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가 

‘건축 후에 백성들이 청한 일’(느

8: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김문일 목사(LA남서울

은혜교회)와 손병렬 목사(남가

주동신교회)의 축사, 유기황 목

사(버뱅크한인장로교회)의 축도

로 진행됐다. 

1999년 6월 박모세 목사 가정

에서 4명의 가족들이 모여 첫 예

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샬롬선교

회는 그해 9월 1차 사랑의 휠체

어 49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휠체어 7천

500여대, 의료기구 3만점 등 약 

3만7천여 점을 한국을 비롯 북

한, 중국 등지의 장애인들에게 

보내고 있다.

▲연락처 (323)731-7724 
                     <박준호기자>

뉴스피릿무브먼트(NEW SPIRIT 

MOVEMENT 이하 NSM.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 제2차 포럼이 지난 12

일 오전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개

최돼 거룩성 운동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

로 부각되는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사회 문화 정치의 혼돈, 교

육의 부재 등 심각하게 타락돼가는 

현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자 시작된 NSM의 두 번째 포럼은 

박용덕 목사의 개요 설명으로 시작

됐다. 

이어 이득환 목사(요한웨슬리와 

거룩한 운동), 지윤병 목사(청교도

신앙과 거룩성 운동), 이윤수 목사(

한국교회와 거룩한 운동)가 주제 발

표를 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문답

의 시간을 갖고 “어떻게 거룩성 운

동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에 접목할 것인지”에 관해 토

론했다.  

이날 박용덕 목사는 “청교도들

과 한국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물

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캘빈이나 웨슬리도 종

교개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개혁

과 국가개혁 나아가 세계를 거룩하

게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실천

했다. 오늘날 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울

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제로

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사상을 외

면했고, 그러는 동안 이 미국 땅과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

을 걷게 됐다”고 강조하며 “교회와 

교계와 목회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의의 목소리, 거룩의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NSM은 8월 20일-21일 담

임목회자 50명을 초청해 컨퍼런스

를 가질 예정이며 11월 12일과 13

일은 차세대 지도자인 EM 사역

자 50명을 초청해 영어 컨퍼런스

를 가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714)401-9874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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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 목사의 개요 설명으로 뉴스피릿무브먼트 포럼이 시작되었다

국제신학교(ITS)주최 여름집중강의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인도하고 있는 

이필찬 목사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주최 ‘두제자’ 뮤지컬을 마치고 출연진들과 스텝 그리

고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갈릴리신학교 졸업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샬롬 장애인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및 헌당감사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국제신학교(ITS, 총장 멜 룩스 박

사)는 한국어부 여름집중강의를 11

일부터 23일까지 나성남포교회(담

임 한성윤 목사)에서 열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필찬 목

사(전 한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

교 교수)는 13일 오전에 열린 세 번

째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현재 일어

나고 있는 현상 중에는 말세 때 일

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

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마

치 말세의 징조로 오해하는 해석들

이 있다.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시록을 접근해서 나온 해석이지만 

복음을 왜곡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

사”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계시록 7장의 14만4천

의 배경은 민수기 1장, 2장을 시사한

다. 14만4천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수하

신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상

에서 전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

진다. 특히 1천은 군대조직이며 각 

지파마다 12개의 군단이 있는 것이

다. 14만4천이라는 것은 각 지파에 

할당된 숫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져오며, 교회공동체

가 매우 특수한 무리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14만4천을 설명할 때 유다

지파에서부터 설명한 것은 그것이 

메시야적공동체임을 보여주기 위

해서”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본문 

13-14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절대

로 7년 대환난이 아니다. 환난은 이 

세상을 특징짓는 단어이다. 이 세상

이 심판 아래 있다. 이들이 셀 수 없

는 큰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ITS 학생들 외에도 

남가주지역 각 교회 사역자들이 참

석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성기

문 목사(두란노바이블칼리지 교수)

가 ‘핵심주제로 보는 레위기’ 강의

를 했다.

<박준호 기자>

갈릴리신학대학 대학원(총장 김

재율 박사) 2012학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16일 오전 11시 

본교 바바라 톱키스 오디토리움에

서 개최돼 20명의 학위수여자를 배

출했다.

김재율 총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

날 학위수여식은 김성구 장로(나성

소망교회)가 기도를, 백 철 목회학

박사원장이 ‘이용도의 교회와 목사

개혁론’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

며, 김재율 총장이 환영사 및 학교

소개를 했다. 이어 피터김 교무처장

이 학사보고, 백 철 교수와 김재율 

총장이 학위수여, 손지영 목사의 축

가, 이시곤 총장(아가페대학)이 축

사, 졸업생 대표 김미경 석사가 답

사, 백 철 교수가 축도했다.

이날 총 20명의 학위수여자 중 두 

명의 일본인 졸업생이 포함돼 눈길

을 끌었다. 다음은 이날 학위수여를 

받은 졸업생 명단.

△신학석사: 카주키 히라키, 카주

유키 오카다, 정윤성, 유태승, 신보

람, 김충구 △목회학석사: 이도화, 

전미영, 방미라, 윤민숙, 신진경, 김

미경, 김형준, 조학준, 안경석, 윤민

숙, 이윤정, 문조희, 이순봉, 황영진.

                        <박준호 기자> 

국제신학교한국어부 여름집중강의 

뮤지컬 ‘두 제자’ 선교적 측면 접근샬롬장애인선교회 창립기념 및 헌당감사예배

갈릴리신학대학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개인부터 국가까지‘거룩 운동’전개
뉴스피릿무브먼트 제2차 포럼, 접목 방안 토론

15일 베데스다대학교, 20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총20명 졸업, 일본인 2명 포함 눈길끌어

강사 이필찬 목사, 성기문 목사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시니어 선교

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감찰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중

국선교 정보가 줄줄 새고 있어 주의

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추방당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십 명

에 이른다는 게 중국선교기관의 분

석이다.

중국에서 12년 넘게 사역한 A선

교사. T시 공안에 소환 조사를 받던 

중 화들짝 놀랐다. 공안이 제시한 

문건에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

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소상히 기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니

어 선교사 B씨. 중국 국가안전부 요

원에게 연행된 뒤 해외에서 한국선

교사들이 가진 모임에서 발표된 문

건은 물론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까지 입수돼 있는 걸 보고 모골

이 송연해졌다. 요원은 협조하면 봐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B선교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

놓으라고 했다. 그의 요구는 ‘겁박’ 

수준이었지만 위압감을 주지 않으

려고 애쓰는 듯했다.

중국선교사들에 따르면 국가안

전부와 공안이 선교사 개인정보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선교현황 파악

에 나선 지 오래다. 선교사가 ‘선생’

이나 ‘사장’ 등으로 불리는 것도 이

미 알고 있다. 개인과 단체, 교회 파

일까지 만들어 ‘내부 청소(선교사 

정리)’가 필요할 경우 선교사에 대

한 추방과 협박, 협조 요구 등에 활

용하고 있다.

왕백석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한

국 중국선교 자료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한국 대학(주로 신학교)과 교

회, 선교대회에 정보원들을 침투시

켜 중국선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면서 “주요 한국 목회자들의 중국방

문 일행도 주시하고 매주 교회 주보

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 선교사는 “중국 내 한인교회 담

임목사실에 도청장치를 해놓은 게 

발견되기도 했다”며 “중국이 한국

교회의 선교현황을 매우 상세히 파

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성일 선교사는 “그동안 한국 선

교사의 보안 의식이 느슨해졌던 게 

사실”이라며 “선교사들이 자칫 방

심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도 선교사

들과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할 때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대학생 선

교대회가 열린다. 선교한국조직위

원회(조직위원장 이승제)는 오는 7

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도 안

산시 안산동산교회(김인중 목사)에

서 ‘선교한국 2012 대회’를 개최한

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5)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

회는 청년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선교에 직간

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대회기간 동안 조지 머레이 미국 

컬럼비아국제대 총장의 성경강해

를 비롯해 143명의 현직 선교사들

이 참여한 49개 영역별 강의가 펼쳐

진다. 저녁 집회에는 유기성 선한목

자교회 목사, 김도현 미국 콜로라도

크리스천대 교수, 이영길 인도 선교

사 등이 나와 선교 전반에 대한 관

점을 제시한다. 또 55개 국내외 선

교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와 멘토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선교 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 대회는 최근 한국 선교계에 

청년층 선교사가 줄고 장년·시니어 

선교사 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청년들의 선교 열정에 다시 불을 붙

이기 위해 계획됐다. 이대행 상임위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선

교의 수원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문 선교대회인 선교한

국대회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

며 “청년 선교사 동원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ssionkorea.org/mk).

[미션라이프] “한국전쟁 62년, 남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

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북한

선교회(대표 길자연)와 서울신학대

학교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서울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탈

북청년 8명, 남한청년 12명, 관계자 

등이 6.25를 상징하는 625장의 손

수건에 ‘눈물’을 모으는 행사를 가

진 것.

길자연 목사는 “우리 민족은 이

념 논쟁, 군비경쟁으로 소모적이고 

얼룩진 세월을 보냈고, 전쟁과 분단

의 고착화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제 우리는 서

로를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이

며 이 눈물로 바라보면 서로를 용서

하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남북한 청년들은 

행인들에게 취지문을 나눠주고, 눈

물의 손수건에 싸인을 받았다. 한 

50대 한 시민은 “현 모든 상황을 우

리 민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

께 울어야 이 민족의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건에 눈물을 그린 윤석선 작

가는 “눈물은 고통과 슬픔, 미움같

은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는 효과

가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 마

음으로부터 화해가 일어난다”며 “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문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 고통의 북

한 동포들, 탈북한 동포들. 남한의 

동포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청년들은 이 625장의 눈

물 손수건을 모아 6월25일 독일 통

일의 성지인 라이프치히에서 ‘평화

와 통일을 위한 라이프치히 청년선

언‘을 하게 된다. 또 눈물의 손수건

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세계인들에

게 한국의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극

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

께 울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

정이다.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수봉 사무총

장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동포가 2

만5000여명으로 이제 통일을 연습

해야 한다”며 “지난해 청년 참가자

들이 한결같이 통일에 대해 큰 관심

을 갖게 됐다고 해서 올해도 용기를 

내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

회(교진추·회장 이광원)가 국내 과

학교과서에서 ‘시조새’를 빼야 한다

고 청원하며 촉발된 진화론 교육 논

쟁이 더 가열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

진 학술포럼’은 ‘진화론·교과서·세

계관-교과서를 점령한 신다윈주의’

라는 부제가 붙었다. 교진추는 이달 

말 “‘화학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3차 청원을 교

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

혔다. 화학진화론은 1930년대 구소

련의 생화학자 알렉산드르 오파린

이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지구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생물체가 탄생했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진추 측은 국내 교과서에 실린 

화학진화론이 실험 설계부터 잘못

됐다고 보고 있다. 실험실에서 아미

노산 혼합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시 

지구의 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교진추는 오는 9월 ‘생물계통수

는 허구이다’라는 4차 청원을 내고 

‘인류의 진화’ 등에 대해서도 추가 

청원을 내 진화론 방향 자체를 부정

할 방침이다. 교진추는 ‘진화론 허

상 알리기 운동’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진화론 진영은 전방위

적 공세에 나섰다. ‘시조새’ 삭제에 

반대하는 청원을 최근 교과부에 내 

맞불을 놓았다. 시조새 화석만으로 

현대 조류의 기원을 설명하기 어렵

지만 지금 공룡과 새의 가까운 관

계를 풀이하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

이다. 

과학계의 각종 이슈를 주도해 

온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도 

11-15일 생물학 관련 과학기술인 

회원을 대상으로 ‘과학교과서 시조

새 관련 논란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설문은 15개 문항으로 구

성됐으며 시조새 논란에 대한 과학

기술계의 대응 필요 여부와 추후 대

응책 등을 묻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논란이 확산되자 과학교과서 인정 

기관인 시교육청, 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교과서 수정 절차를 보완하기

로 했다. 한겨레신문사는 지난 8일 ‘

과학까지 넘보려는 기독교 창조론’

이란 사설을 통해 기독교 비난에 나

섰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의 관련 보도를 인용, 창조론 쪽 청

원에 따라 교과서에 진화론 증거들

이 삭제되고 수정되는 현실이 지금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는 논리

를 폈다. 

150여년 전 다윈이 진화론을 주

장한 뒤 과학계에선 진화론이 통설

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조새는 파

충류가 조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고, 말은 발굽이 하나로 변하

는 과정을 겪어 대표적인 진화의 상

징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일부 고

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두 동물이 사

라지게 됐다. 교진추가 시조새와 말

이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며 삭제를 청원했기 때문이다. 

교진추 이광원 회장은 “진화론 진

영이 진화론의 근거들이 하나둘 삭

제되자 기독교계가 창조론을 옹호

하기 위해 일을 꾸몄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오류가 밝혀지면 진화론

은 교과서에서 삭제돼야 한다. 이

것이 우리 단체의 목적”이라고 말

했다. 

기독교북한선교회 청계천 집회

‘시조새’과학교과서 퇴출 관심 후끈

국내 최대 규모 청년 선교대회 개최

중국 공안, 한국선교사들 신상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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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인권위에 촉구

“종자연 정보공개 못한다”
인권위, 국민일보 요구에 

“연구용역 취소 못하는 이유 불교 탓”주장 제기 

“종자연 연구용역 취소하라” 

6.25상징 손수건 625장에 ‘눈물’모으기 행사 

교진추 청원으로 삭제 잇달아 종자연, 학내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착수

7월 30일부터 ‘선교한국 2012 대회’ 

현지선교사 동태 물론 국내 신학교·교회까지 감찰 

[미션라이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의 연구용역을 취소하지 못하는 진

짜 이유가 불교계의 반발 때문이라

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

서 종자연은 학내 종교차별 인권침

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소

식을 접한 교계는 “불교의 기독교 

사찰”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13일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수차

례 종자연의 종교편향성을 문제제

기 한 이후 인권위 관계자들이 최

근 연구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종자연의 연

구용역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소불가의 배경은 

연구용역을 취소할 경우 불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고 기

독교계의 공격까지 받으면 사면초

가의 상황에 몰릴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바에

야 차라리 현상황을 유지하면서 연

구를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자는 입장을 내놓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이 문제

로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 “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인권위에게 

있어 이 사건은 절대 도움이 안 되

는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홍보담당자

는 “지난 11일 개최된 비공개 간담

회에서 종자연 문제를 논의한 것으

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자리

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계의 우려에 대

해선 충분히 알겠으며, 연구과제

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받

고 검토·관리 하겠다”면서 “이미 

종자연이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오는 9월 예정된 중간보

고에도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

교편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종자연이 기독교를 

공격했던 불교단체가 명백하게 밝

혀졌는데 인권위가 최소한 용역선

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유

감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니

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추후 알

려진 보도내용을 고려해도 인권위

의 입장은 연구기관 선정과정에 

100%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

협의회 공동대표 전용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를 가장한 불

교단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꼴이 됐

다”고 분노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불교단체가 인권위 연구

용역을 앞세워 기독교를 사찰하겠

다는 것 아니냐”면서 “반드시 연구

용역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 차별실

태 연구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즉 

종자연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종

자연은 기독교를 차별하는 기관이

라며 연구용역 취소를 촉구했다.

예장 합동총회는 종자연은 친불

교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있고 대

광고등학교 강의석 사태에 개입해 

‘미션스쿨 내 예배는 종교 강요는 

위법’이란 판결을 얻어낸 바 있는 

단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합동총회는 또, 종자연은 기독교 

폄훼와 공격을 중지하고 정부는 전

통문화 보존계승이란 명분으로 불

교에 특혜를 지원하는 것을 개선하

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자유정

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과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

를 19일 거부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민일보에 보낸 ‘비공개 결정 통

지서’에서 “공정한 연구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며 공개거부 이유를 밝

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4일 불교

단체인 종자연이 인권위 ‘학내 종

교차별 실태조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출했던 ‘종자연 요건 심사 및 평

가자료 일체’와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응찰한 종

자연 연구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

다. 인권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

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정성에 심각

한 문제가 있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한다

는 게 말이 되느냐”는 국민일보 기

자의 지적에 대해 “심사보고 일체

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저기에서 (종자연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복잡하게 

됐다. 담당자와 상의한 끝에 비공

개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선교지  편
1. 감사한 일

해마다 드리는 부활절 예배이지

만 올해는 더욱 의미있고 체험적

인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하다.

조국 대한민국의 한파 수교 50주

년의 행사로 그동안 한국이 파라

과이에 많은 원조를 하고 좋은 유

대관계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도 힘이 된 일.

 

2. 사역모습을 돌아본다

1)새 생명이 태어나다

한명의 세례교인은 정말 금 같은 

성도이다.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

를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도신

경을 그대로 믿고 주일성수, 십일

조, 로마서 1장-16장까지 쓰고 

신구약 성경 한번 읽고 전도 한명 

해야 한다. 참 어렵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한명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세례 받은 Barrio는 교회의 

좋은 기둥감이 될 것이다

2)전교생 부활절 연합 예배드리다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 

2012년도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

를 전교생이 뜨겁게 드렸다. 전

교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암송하

고 찬양하며 중고등학생들은 예

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 복음전

파,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한 죽음, 피 흘리심 부활의 연

극을  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

도록 하였다

35명의 크리스천 교사들과 150

여명(천주교 80여% 기독교15%)

의 학생들과 뜻깊은 2012년도 예

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배를 드렸

다 

 

3. 청소의 날 5, 6학년들의 특별 

프로그램

우리 루께 시는 인구 328,000명

이 사는데 위생시설이 좀 안좋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장을 모

시고 학생들에게 위생 특별 강의

와 뎅게와 가정학교와의 특별 위

생관리법을 강의하였다 이번 달

에는 길거리에 좋은 고급차를 타

고 가는 사람도 쓰레기를 마구 버

리는 습관을 고치고 우리학교 학

생들도 간식을 먹고는 많은 쓰레

기를 그냥 버리는데 학생들이 ‘쓰

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실천하

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설탕 적게 먹기, 소금 적

게 먹기 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4.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으

로 승격, 학교 일이 

많이 바빠졌다

새해에 문교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교수

연구실, 50명이 같

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강의실, 초현대

식 책상의자(컴퓨터 

놓고 공부할 수 있

는 사이즈) 설비, 소

방시설, 도서관 도서 

보충 등등 짐이 무겁

다. 교수들은 대학교

수 수준에 맞는 각

종 교육을 토요일마

다 받고 있다

4개 교회에서 장학

금을 20명(1인당 70

달러)에게 지급하

고 있다. 어려운 학

생들이 많아서 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중간에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유

도 되지만 학비에 신

경쓰지 않고 더욱 공

부를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앞으로 주

님이 기뻐하시는 일

꾼들을 키우도록 하

는 방법의 일환이다. 

남은 60여명도 장학

금을 지급하고 기숙

사를 지어서 전교생

이 기숙사 생활을 하

도록 프로그램을 짜

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2층(

약 16만$)을 신축해

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6월 이달

에는 기공식을 해야 

2학기 Niveración 

과정 공부를 허락받

게 된다.

 
5. 한인의 날 행사: 

한파 수교 50주년 기념과 한인의 

날 47주년을 맞아 한인들이 남

미 교회체육관에서 모여 기념식

과 아울려 한마당 놀이와 음식장

터와 푸짐한 보물 선물로 하루의 

즐거움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

었다.

6. 영생교회 단기선교 파송예배 

설교하다.

필라델피아영생교회(담임 이용

걸 목사)에서 해마다 보내는 단

기선교팀 파송예배에 2010년에 

이어 올해 또 설교를 하였다. 150

여명의 여러 나라로 파송하는 여

름 단기선교팀들의 아름다운 복

음 전파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

여 심도있게 설교하였다.

 

기도제목

1. 10차 목회대학원 훈련을 받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올해 한해

도 사도행전적 교회로 잘 성장시

키는 영력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2. 2012 신학대학 2층 공사비(6월 

기공예배 예정 16만$), 집기(4만

$) 마련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기독교 예술학교 5개 교회 협

력 신학교 후임자가 속히 와서 일

하시도록.

4. 7월 시카고대회 강의와 8월 선

교한국 멘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 남미 

파라과이에서 여러분의 선교사 

정금태 이복래 드림

▲이메일: jeonggp@hotmai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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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사 58: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

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

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

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

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

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 무너진 데

를 수보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

곳 브라질땅 에 세워 지기를 소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말씀

(Seminario Biblico Palavra da 

Vida)신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

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도덕적

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황폐하며 

무너져 있기에 말씀에 바로 선 건

강한 교회가 세워져 이 땅을 수보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인격이 겸

비된 진실된 일군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어와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지난 4월 첫째 주간에는 한 주

간 석사과정에서 포로후기 선지

서(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서)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약70년 후에 예루살

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

가 여러 외부의 압력에 의해 건축

이 중단된 것을 안타깝게 보신 하

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세워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깨워

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

는 메시지를 공부하며 귀한 은혜

를 받았습니다.

◯또 SEDI라고 하는 비디오 신

학교에서 올해에는 호세아서 강

의를 녹음했습니다. 비디오 신학

교는 먼 오지나 열악한 환경에 있

어서 신학교에 공부하러 올수 없

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

에게 비디오 강의를 통해 하나님

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사역

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많

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배워 훌륭

한 주의 일군으로 준비되기를 기

도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소그룹(Gru-

pao Kim)의 모습이 바뀌었습니

다. 결혼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정

을 저와 아내가 담당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했고 대부분 나

이도 들었고 해서 성숙하고 소명

도 뚜렷한 귀한 일군들입니다. 자

녀를 가진 부부가 세 가정인데 정

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큰 걱정없이 살았는데 하

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하러 온 레안드로

(Leandro)와 이에슬리(Iesley)도 

있습니다. 이에슬리는 축구를 잘

하는데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

슬람 국가에 가서 축구학교를 세

우고 그 일을 통해 선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

가들은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이

기에 축구선수나 코치를 환영합

니다. 그래서 이미 축구를 통해 여

러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

에 온전한 일군은 없겠지만 신학

생들 한명 한명 저들이 주님과 주

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

고 신학교에 왔다는 것만도 하나

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

릴까 생각합니다. 

또 올해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아마존 따바팅가 시에 있는 삼국

경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돌

아왔습니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열심히 듣는 인디오 신학생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어

두움에 휩싸여 있는 아마존 지역

에 계속 복음이 빛이 비춰나갈 것

을 기대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브

라질 대학생 캠퍼스 운동인 

CEU(Evangelical Community 

in University) 사역도 조금씩 모

습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루카스

(Lucas)와 토마스(Thomas) 등 몇 

명이 힘을 합쳐 인터넷에 블로그

도 만들었고 필요한 전도 책자들

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의 목표

는 브라질에 있는 각 대학 캠퍼스 

안에 한 복음 단지 CEU를 심는 운

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이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다

고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

부패가 심하고 사회적으로도 문

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

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그리스도

의 복음으로 변화 받지 않는다면 

30년, 40년 후에도 브라질은 희망

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성경적인 가

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브라질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의 팀이 브라질의 한교회가 한 대

학캠퍼스를 책임지도록 도전하고

자 합니다. 이 운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저희부부가 건강가운데 말씀과 

성령충만을 통해 지혜와 믿음으

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신학교 사역을 통해 말씀과 인

격이 겸비한 주의 일군들이 세워

지도록

소그룹 사역을 통해 결혼한 학

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

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CEU 사역을 통해 브라질 캠퍼

스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도

록 

우리 딸 데보라가 딸 카리스를 

낳습니다. 벌써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늘 저희 부

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과 은혜가 온 교회위에 넘치시기

를 기도드립니다.

 

김장호 권애경 선교사 올림

브라질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 신축 조감도

청소의 날 특별 프로그램

한인의 날 행사 기념 사진

영생교회 단기선교 파송예배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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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편지

백악관에 입성한 진영이

친구가 많고 사교적이었던 진석이에 반해 일찍부

터 영재학급에 들어간 진영이는 독서를 대단히 좋

아하는 아이였다. 그런 진영이가 늘 대견했지만 엄

마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항상 책만 끼

고 있으니 혹여 나중에 공부할 때 체력이 달리면 어

쩌나 싶었던 탓이다. 체력도 심력만큼이나 중요하

여 부모가 반드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데 그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 그냥 두었

던 것이 하버드 대학 조기입학을 놓치게 한 것은 아

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시카고 대학은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명

성이 높았다. 진영이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과대학

원에 진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점이 많았다. 진영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 박사와 로버트 

루커스 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은 교양수업의 수준이 높기로 유명했다. 

우리 부부는 진영이가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후 

공부에만 열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

겠다는 진영이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남편은 진

영이가 봉사활동을 줄이고 학문

에 전념하기를 바랐지만 그동안 

길러온 봉사 정신과 리더십 때문

인지 진영이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과외활동을 해

나갔다.

형보다 운동 신경이 덜 발달

한 편인 진영이에게 나는 농구

나 야구 같은 팀 스포츠 대신 줄

넘기나 달리기 등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경쟁할 수 있

는 운동을 시켰다. 그것이 도움

이 되었는지 진영이는 고등학교 

때에는 트랙과 필드 경기에 참가

했고 대학생 때에는 선수들에게

도 지옥처럼 힘들다는 시카고의 

철인3종경기를 완주했으며 지금

도 종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 

진영이가 자신의 신념대로 과외 활동을 하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통

해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

이리라.

대학 1-2학년 때 진영이는 노스웨스트 인디애나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인 헤먼드 타임스에 

기자로 취직해 열심히 일했다. 또한 시키고 대학에 

처음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봉사활동 클럽을 창

립, 대학 내에 지역사회 봉사센터를 창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봉사했다. 그때부터 진영이는 스스로 용돈

을 벌어 썼고 책값은 물론 다른  비용까지 알아서 충

당했다. 어릴 때부터 형 못지않은 리더십을 발휘했

던 진영이는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당하게 당선되기도 했다.

진영이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룬 봉사활동과 리더

십의 명성은 점차 시카고 대학을 넘어섰다. 전미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가 하면, 진영

이의 활동을 다룬 신문 기사를 본 시카고 대학의 소

넨샤인 총장이 직접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

셨습니다”라는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진영이는 

시카고 대학에서 주는 봉사상과 지도자상을 모두 휩

쓸었고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매년 30명을 뽑는 지

도자상도 수상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제 법학박사 프로그램에 입학하

려면 LSAT 즉 법대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180점 

만점인 시험으로 진영이가 본 해의 평균은 150점이

었고 예일대학 법대와 시카고 대학 법대의 입학생 

평균이 1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진영이는 172점으

로 100명중 1등이라는 최고점을 받았다. 대학 성적

이 문제 되긴 했지만 미국 10대 명문 법대 여러 곳

에서 한 번에 합격했기에 그중 한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됐다.

시카고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진영이

는 같은 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리즈를 만났

다.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좀 더 오래 알콩달콩 캠퍼

스 커플로 연애를 즐겼을 것을, 졸업 후 진영이는 듀

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리즈는 하버드 법학전문대

학원으로 진학해 3년이란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원거

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 이것도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

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

던 것 같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

도 멀어진다고들 하는데 이 둘은 

오히려 더욱 애틋해져만 갔고 그

렇게 사랑을 키워 마침내 2002

년 4월 24일 리즈의 생일날 약

혼식을, 그해 6월 15일 진영이의 

생일날 결혼식을 올렸다. 5학년 

때 가상의 자서전에 쓴 일을 진

영이는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간 것이다.

대학원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진영이는 졸업 후 리즈와 함께 

워싱턴에 자리를 잡았다. 2001

년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일리노

이 주 상원의원인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의 보좌관으

로 근무하다, 그가 민주당 부대표가 되면서 진영이

는 민주당 지도부 본회의장 법률 고문과 수석보좌관

으로 7여년간 일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2005년

부터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이 선정하는 

‘35세 이하 최우수 보좌관 35인’에 해마다 선정되어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입법특별보

좌관으로 스카우트되었다. 이어 2011년 8월 17일자

로 대통령 선임법률고문이라는 최고의 요직으로 발

탁됐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우리나라의 청와대 민

정수석실과 비슷한 곳으로 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사법부 인선 등을 보좌하는 조직인데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영이의 아내 리즈는 가정폭력법을 전문 분야로 

하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수학한 뒤 지금은 이 분야

의 권위자로 학생과 법조인들을 위한 서적을 집필하

며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진영이와 리즈 모두 각자

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으니 이 부부를 지켜보는 

내 마음도 뿌듯하기 그지 없다.     <다음호에 계속> 

해피 라이프 (7)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를 사랑하였노라”(말1:2a)

샬롬!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안부 편지를 드립니다. 이곳 도도

마는 올해 비가 일찍 많이 와서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

에 대한 욕심을 내고 옥수수들을 심

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는 도중에 

멈추고 뜨거운 열기 속에 대부분의 

옥수수들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대

체적으로 농사가 잘되는 지역마저

도 옥수수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

다. 올해 농사가 실패를 해 가뜩이

나 어려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기에 의료

와 어린이 사역팀들이 들어와 그들

의 아픈 몸과 마음들을 치료하는 은

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사

역들을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의 시

간들이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선교센터는 많은 변모를 가져왔

습니다. 2년전 심겨진 나무와 울타

리 나무들이 한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나무들이었으나 이제는 담장

을 다 막고 큰 나무는 2.5미터 정도

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제대로 오지 

않는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

고 다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

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년 이라

는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들을 통

하여 사역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지어진 교실 6칸의 변모입

니다. 허름하고 볼품없던 교실들이 

새로이 단장을 하고 학생들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이 모일 때 마다 화장실과 세면장

이 없어 힘들어 했었지만 이제는 그

러한 어려움들도 없어지게 되었습

니다. 

물이 없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물

을 길으러 먼 곳까지 트럭을 운전

하고 갔었지만 이제는 물 저장고도 

여유가 있어 선교센터가 사용해야 

할 물, 일주일 정도의 양은 충분하

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다 목회자들이 언제나 쉴 수 있

도록 조그마한 쉼터도 마련하였습

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물건들을 쌓아 놓

을 만한 장소가 없었는데 큼직한 창

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

이 식사를 만들고 먹을 장소가 없어 

늘 안타까워했는데 그러한 장소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가능

하도록 도와주신 교회와 동역자 분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에 있는 베델한인교회와 은

혜한인교회가 단기선교팀으로 이

곳 아프리카 탄자니아 도도마까지 

와주셨습니다. 의료선교와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을 방

문하면서 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

을 하셨습니다. 음바라와라 라는 마

을에서는 근처 12개 이상의 마을 사

람들이 몰려와 저녁 마치시는 시간

까지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다음 날 마을까지 찾아와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치료가 이

루어졌던 교회와 마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이들이 하나님

의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들로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신 분

들의 섬기시는 모습에 현지목회자

들이 감동을 받아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팀들의 사역을 함께 나누

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는 10년 전

에 이곳 도도마에 오셔서 의료사역

을 하시고 다시 오신 팀원들이 계셔

서 한국 분들의 이름이 생소하지만 

기억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복음사역, 사역이 많다보면 어떤 

사역이 주 사역인지 가늠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

곳으로 돌아온 이후 직접적으로 복

음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매월 모이는 

기도회와 세미나, 30일 마다 이루

어지는 일주일의 전도집회 사역, 목

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들로 분주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 이름 안에

서 능력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시간

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니

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치

유함이 있으며, 부요하며, 새 생명

의 삶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

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가르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월, 저희들의 사역이 5월에 

들어서면 2년이 지나 공식적인 안

식월 6개월간의 쉼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탄자니아 도도마의 사역이 

이제 시작을 준비하며 신학교, 유치

원 등을 다시 열기 위한 마지막 단

계에 있어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

지 못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

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사역들

이 그렇게 힘든 사역은 아니지만 2

년, 24개월 동안 10개월 이상을 병

으로(특히 말라리아, 장티푸스) 아

파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것을 생각

하면 지난 1989년 아프리카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생

각이 막연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로, 아프리카로 돌아와 다시 사역

을 전개하며 이때까지 살 수 있었

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

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녹아 

우리들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저희들

의 참 기쁨이 되며, 여러 동역자님

들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확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가

운데서도 이곳 탄자니아 도도마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신 동역

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탄자니아 도도마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5달러의 차비가 없어

서 선교센터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

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2.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들을 영

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복

음사역위에 하나님의 능력,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3.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임하

며 사단의 지경이 무너지도록. 

4.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

복이라 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

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속히 이

루시게. 

5. 복음사역가운데 예수의 이름

이 외쳐질 때 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나타나도록. 

6. 3개월 정도 미주에 머무는 동

안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하

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7. 이곳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

품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와 유치원

을 열기 위한 책상, 아이들 의자, 칠

판 등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지도

록. 

8. 잠시나마 비워두는 선교센터

가 도둑과 강도로부터의 안전과 두

고온 선교센터를 위해서 사역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9. 몇몇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기

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마젠고교회가 흙으

로 지어져 있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공

식적으로 개축에 대한 허락을 받고 

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10. 베율라교회와 유치원센터, 음

바라와라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11. 홈보로 마쿠루 교회가 지붕과 

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부공사

와 남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12.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

며 경외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샬롬 
주안에서 황광인, 영숙 선교사 

드림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석은옥 여사의 둘째 아들 강진영씨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두 번째 성격

인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Bi-

lingu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

역의 지향할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그 첫 번째 

가치는 그것이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한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

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있고, 그 두 번

째 가치는 그것이 이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이 

세계 교회와 사회를 위해 크게 일하는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있으며, 그 세 번째 가치는 그

것이 우리 한인 교회 안에 있는 세대 간의 격차로 인

한 몰이해,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 

줄 수 있다는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

지막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Bi-

lingual Christian Education)이 가지는 마지막 가

치는 그것이 “다문화 기독교 교육”(Multi-cultrual 

Christian Education)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 및 근

간을 세워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다문화 기독교 교육이란 다문화주의(Multicul-

turalism)의 가치를 교육에 현실화시킨 다문화 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의 가치를 기독교적 관점

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신앙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교

육입니다. 다문화주의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정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

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다양한 문화들이 공

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이며, 이제는 

각각의 문화들이 상하의 가치가 아닌 각자 나름의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미 정

설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는 이러한 

다문화 가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

인 중산층의 가치를 모든 문화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

들이 사용하는 소위 백인영어를 그 언어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같은 미국 문화와 미국 언어를 공유

했음에도 흑인들의 그것들은 질적으로 보다 하위에 

두는 경우가 팽배했었지요. 다른 유색인종들의 문화

들과 언어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

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미화되고 인정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흑인들과 유

색인종들의 숫자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등하면서 미

국 사회는 모든 문화들의 지위와 그 가치의 평등성을 

정석화 시켜오고 있습니다. 

문화 인종적 다양성이 학교 교육의 환경에도 급격

하게 대두되면서 교육의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위

와 같은 다문화 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

다. 교실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과 인종들에서 온 

학생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타 인종의 학생들이 백인 중산층 중

심의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건전한 미국 시민

들로 키우려는 의도가 주를 이루었으며(지금도 그러

한 경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

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가치라는 것이 그 평등성과 상

호성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자 노력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그 신앙 공동체의 교육적 

기치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기독교 교육

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발견되면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사역을 고민해야 했

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종과 문화

가 평등하게 그 나름의 가치를 갖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스

도 안에서, 그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아름답게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고 서

로에게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등을 주된 가치로 삼

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등성과 상호성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현실상에서는 불평등과 차별로 점철 되는 상

황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또한 미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인종

적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중에 하나이며,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아나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다문화 기독

교 교육의 가치들을 그 사역에 일구어내는 것이 꼭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인 위주의 미국문화에 무

비판적으로 동화되려는 것을 지양하고 한인으로서의 

그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의 문화와 상

호작용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말입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대로 미국 문화는 미국 문화

대로 또한 다른 모든 문화들은 또 그 나름대로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들이며 가치를 가진다

는 것, 그래서 어느 하나가 우월하고 다른 것은 열등

하다는 그런 사상이나 그에 기반한 행동들은 하나님

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의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다문화 기독교 교

육의 가치를 받아 안고 실전하는데 그 출발 및 근간

을 세워 줄 수 있는 것은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

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입

니다. 이 교육은 이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며 서로를 

세우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치로 삼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모두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원론적 근간을 

제공하는 이러한 교육을 그 가치에 합당하게 현실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인종과 문화도 끌어안는 

사역으로 점차 그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는 길들을 모

색하는 것이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 이메일: leesmindca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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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32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심한 매질과 수모

를 당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기진맥진해서 십자가

를 지고 골고다까지 단번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

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도 힘들어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가다가 실족해 넘어지기

도 하고 지쳐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행하는데 완전무결할 수 없음을 인

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요, 성령님의 도

우심으로 사명을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십

자가를 지고 골고다언덕을 힘차게 뛰어올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점이 발견돼도 비판하지 맙시다. 서

로 짐을 나눠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의 사랑

을 나눕시다.

함께 지는 십자가 (마27:32-44)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동안 육체적, 정

신적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 절규하셨습

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일시적이지

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혹독한 고통을 당하셨

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가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

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

다.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던 

죄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2:14), 죄로 막혔던 인간

과 하나님간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사

라졌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

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절과 화평 (마27:45-56)화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파수꾼을 

세워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원해 허락

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생전에 자신

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예고한 일을 알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낼까봐 무덤을 굳게 지키기

로 한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혹여라도 그의 예

고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다시 처단할 계획도 지니

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산

헤드린의 악한 계교를 도리어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

성을 증거 해주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

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의 계략도 진리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누가 여

러분을 모함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 악을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

심을 믿고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게 되

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27:57-66)수

1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

난 다음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는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발 앞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

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

하고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

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구태

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

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

기라”(롬12:11).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딤후2:6). 

한 발 앞선 신앙인 (마28:1-10)목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보고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려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활한 사

실을 왜곡 은폐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주님생전에 메시야 표적을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온 표적을 무덤 경비병들을 통해 전해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중심의 신앙에 따르는 위험성입니다. 신

비로운 표적과 기적을 봐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자들의 

무지함이 이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표적만으로

는 그 영혼이 주님을 믿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 (마28:11-15)금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제자로서의 영광을 얻고 기쁜 마

음으로 주님을 따라나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

님의 죽으심으로 그 꿈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렸습

니다.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

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

자고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

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

음, 승리의 확신과 사명의 다짐을 확인시켜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

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주의 은

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과 처음 만났

을 때의 체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럼프

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

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 회복 (마28:16-20)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 및 근간 세워
각 문화의 가치와 그에 기반한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2)

2.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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